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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온라인 허용 방

침에 동의할 것을 종용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민생규제 혁신방안 167건의 추진을 

서두르고 있는 국무조정실의 강력한 주문

으로 어떻게든 성과를 낼 수밖에 없는 복

지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입장에서는 동

의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결국 이번 사태와 관련해 본지가 취재한 

결과를 종합하면, 정부 측은 안경사의 반

발을 의식해 ‘일회용 콘택트렌즈에 한해 온

라인 실시를 검토한다’고 말하고 있고, 대

안협은 ‘아직 결정된 것이 아무 것도 없다’

고 잘라 말하고 있지만, 이미 국무총리가 

주재한 회의에서 발표된 정책을 뒤집는다

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내년 1월부

터 수요자가 콘택트렌즈를 구입한 안경원

에 한해 온라인 주문한다’는 정부의 방침은 

흔들림 없이 추진될 것이 확실시 되고 있

다. 

일선 안경원의 콘택트렌즈 온라인 주문

을 대비한 플랫폼의 설치 등 사전 대응과 

전략이 시급한 상황이다.� / 특별취재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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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자’라는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콘택트렌

즈를 필요로 하는 당사자 이외의 제3자 온

라인 주문•판매는 허용하지 않음을 간접 

지적했다. 또 매칭(matching)이라는 단어 

사용도 안경원과 수요자를 ‘연결’한다는 의

미여서 안경업소(안경원) 이외의 장소에서 

온라인을 금지하는 것을 정확하게 적시하

고 있다. 이런 이유로 안경계 일각에서는 

이번 정부의 콘택트렌즈의 온라인 허용 방

침이 안경사에게 최선은 아니지만 차선책

은 된다는 말들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대안협의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

화에서 “지난 11월 3일 복지부와 가진 미팅

에서 콘택트렌즈 온라인 판매는 절대 불가

라는 뜻을 충분히 전달했음에도 이를 완전 

무시하고 내년 초에 콘택트렌즈 온라인 판

매를 허용한다고 일방적으로 발표한 정부

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우리 집행부는 

오는 30일 중앙회에서 관련 비상대책회의

를 개최해 구체적인 대응책을 논의•제시할 

것”이란 뜻을 밝혔다.

최근 복지부는 대안협 관계자와의 회의

스의 실증특례를 통해 안전성을 검증하기 

위해 내년 1월부터 콘택트렌즈의 온라인 

판매를 허용할 예정”이라며 “다만, 자본에 

의한 대기업의 안경업계 잠식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기에 업체가 아닌, 먼저 안경원

의 일회용 콘택트렌즈를 대상으로 시행하

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정부 방침은 지난 10월 개최된 규제

개혁위원회에서 시작되었다. 당시 이 위원

회에서 ‘2023년 재검토규제 심사결과’를 심

의•의결했는데, 이 자리에서 규제위의 김종

석 공동위원장은 “사회적으로 규제개혁의 

열망이 높은 만큼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성

과가 필요하다”며 “정부 각 부처마다 저마

다의 영역에서 이에 대해 더욱 속도를 내야 

한다”고 규제개혁의 실효성 있는 성과를 

주문했다. 

결국 2016년 박근혜 정부에서 손톱 밑의 

가시로 지칭되는, 즉 규제개혁이라는 명분 

아래 시작되었던 ‘콘택트렌즈 온라인 판매 

허용’은 문재인 정부의 규제샌드박스를 거

쳐 윤석열 정부의 ‘규제혁파 과제 50건’ 중 

가장 첫 번째인 제1호로 지정되어 2024년 1

월부터 실시될 예정이다. 

이로써 지난 2021년 7월 김종석 협회장의 

삭발 투쟁을 시작으로 전국 안경사들이 참

여한 1인 시위 등 강력한 반발로 폐기된 것

으로 간주했던 콘택트렌즈 온라인 판매는 

규제샌드박스의 실증특례에 휩쓸려 내년

부터 현실화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 안경원 이외의 온라인 판매는 불허 방침

현재 업계 일각에서는 정부에서 발표한 

이번 조치가 그나마 일선 안경원에 불행 중 

다행이라고 말하고 있다. 안경원 이외의 제

3의 공급처, 즉 콘택트렌즈 관련 제조•수

입•유통업체, 안경체인 본사 등에 온라인 

판매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사실 정부는 이번 보도자료에서 핀셋처

럼 콕 집어 ‘안경업소 - 수요자 매칭’을 분

명하게 적시했다. 수요자가 콘택트렌즈를 

구매한 안경원에 한정해 온라인으로 주문

하는 정책을 실시한다는 뜻이다. 

특히 이 문장을 주의 깊게 봐야할 점은 

모든 사람을 지칭하는 ‘소비자’ 대신에 ‘수 

콘택트렌즈의 온라인 판매가 기정사실

화되고 있다. 비록 ‘개인 수요자가 콘택트

렌즈를 구입한 안경원에 한정해 온라인으

로 주문한다’는 낮은 단계의 온라인 허용이

지만, 일선 안경원에서 받아들이는 충격파

는 상상이상으로 크다. 협회 집행부와 안경

사들은 이번 온라인 허용이 결국 나중에는 

전면 허용할 것이라는 우려에서 강력 반발

하고 있다. 특히 안경사들은 규제샌드박스

의 실증특례에 의거해 실시되는 ‘안경원만

의 콘택트렌즈 온라인 판매’가 최대 4년간 

지속될 경우 법망을 피한 각종 변형 온라

인 판매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해 전

면반대하고 있다. 더구나 정부 측은 이번 

보도자료에서 ‘일회용 콘택트렌즈부터 단

계적으로 실시해 결과 분석 후 제도 개선 

검토’라고 명시하고 있기도 하다.

현재 대안협 집행부는 국무조정실에서 

발표한 보도자료가 확정된 것이 아니라며 

비상대책위원회(공동위원장 신영일, 진영

일)를 구성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

다. 그러나 한 나라의 국무총리가 주재한 

회의에서 발표한 정책을 뒤집는 것이 사실

상 불가능한 일이어서 결국 현행법에서 정

한 ‘콘택트렌즈의 전자상거래 금지’는 휴지

조각이 될 가능성이 크다. 

규제 50건 중 1번째로 콘택트렌즈 온라인 추진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11월 22일 제31

차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

서 ‘2024년 1월부터 국민 부담 경감과 구매 

편리성을 높이기 위해 콘택트렌즈의 온라

인 판매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사

실은 전국 각종 매체에서 앞 다투어 보도

되기도 했다. 국무총리 산하의 국무조정실 

관계자도 본지와의 통화에서 “규제샌드박

정부, ‘수요자가 구매한 안경원에 한해 온라인으로 콘택트렌즈 주문 가능’ 발표… 대안협, ‘아직 확정된 것 없다’며 전면 부인

절대 깨지지 않는 
눈 보호에 최고 안경렌즈!

아이-옵티칼 02-812-9090

- 렌즈가 매우 가볍습니다.
- �일명 방탄렌즈로 고도수에도 얇은 굴절율 1.60 렌즈
- 한 조라도 주문받아 공급합니다.
- �렌즈를 직접 가공해 공급합니다� (소정의 가공비 소요). 

★가까운 도매업체에도 주문하세요.

●개구쟁이 어린이와 학생 ●생산직 근무자 ●격렬한 운동 마니아

마스터 1.60PC Lens

실증특례에 묶인 콘택트렌즈… 내년부터 온라인 허용

지난 22일 서울 서대문구 카페 연남장에서 개최된 제31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의 모습. 이날 정부는 콘택트렌즈의 온라
인 판매를 허용한다는 실증특례 규제개혁을 발표했다. 아래 도표는 정부가 발표한 과제 중 일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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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콘택트렌즈 온라인 판매가 허용된다면 이
것을 시작으로 이제 미국이나 유럽처럼 누진다
초점렌즈까지 몽땅 온라인에 빼앗길 것이 분명
합니다. 처음부터 확실히 저지해야 합니다.”

� (서울시 강남구의 한 안경원 원장)

“�콘택트렌즈 온라인 판매, 완벽히 막아냈다고 자
랑하더니만 어찌 된 것입니까? 협회의 허장성세
였나요, 아님 정부의 뒤통수치기 인가요?”

� (경기도 남양주시의 한 안경사)



현행 의료기사법을 무용지물로 만든 ‘규제샌드박스’

법률 시행 후 11년 만에 온라인 판매 허용될 듯… 안경원은 콘택트렌즈 주문 처리  하는 플랫폼 설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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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택트렌즈를 ‘안경원에서 단독 판매

하고,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의 방법으

로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일명 콘택

트렌즈법이 2012년 5월 23일부터 시행된 

지 11년 만에 사문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

다. 정부에서 내년 1월부터 ‘안경원만 온

라인 판매한다’는 한정된 범위에서 온라

인 판매를 허용할 방침인 것이다.

현재 의료기사법 시행규칙에 명문화되

어 있는 안경원과 관련한 일명 콘택트렌

즈법은 지난 2011년 4월 11일 이재선 의원

(자유선진당)의 대표발의(의기법 일부 개

정법률안, 의안번호11506)로 시작되었다. 

특히 이 개정법률 제12조⑤항에는 ‘누구

든지 안경 및 콘택트렌즈를「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2

조에 따라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의 방

법으로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고 적시, 

안경사들의 뜨거운 박수 속에  2011년 10

월 28일 개정 법률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데 이어 11월 22일 공포되고, 그 6개월 뒤

인 2012년 5월 23일부터 본격 시행되었

다.

그러나 콘택트렌즈가 손톱 밑의 가시

(규제개혁)의 대표 제품으로 꼽히어 ‘온

라인 판매 허용’ 안건이 처음 제기된 때

는 2016년 4월 중소기업 옴부즈만(국무

총리실 위촉)에서 개최한 수출기업간담

회에서였다. 이후 콘택트렌즈 온라인 판

매 허용 문제는 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

보통신부, 심지어 대한상공회의소까지 

수시로 전방위적으로 터져 나왔다. 

실제로 콘택트렌즈의 온라인 문제는 

박근혜 정부 때인 2016년을 시작으로 규

제샌드박스 제도를 세운 문재인 정부를 

거쳐 윤석열 정부까지 7년 여간 줄기차게 

제기되어 왔다. 특히 윤석열 정부는 출범 

3개월째인 22년 8월 대형마트의 의무휴

업 폐지 등과 함께 콘택트렌즈의 온라인 

판매 안건을 1만 2000여 국민제안 중 

톱10위권에 선정•추진했으나 국민투

표 기간 중에 ‘해외 IP 유입’ ‘방해세

력’의 등장을 이유로 취소되어 안경

사들이 가슴을 쓸어내리기도 했다. 

그러다 이번에 규제샌드박스의 실

증특례에 포함돼 ‘2년간 안경원만 시

범 실시한다’ 단서를 달고 콘택트렌즈 

온라인 허용이 결정 발표된 것이다. 

정부, 향후 2년간 안경원만 온라인 시범 실시 

그동안 국내에서 콘택트렌즈의 온라

인 주문과 판매는 절름발이 형태로 실시

되어 왔다. 2016년에 해외직구를 통한 소

비자의 온라인 주문을 허용한 것이다. 그 

결과 ‘국내는 불가’, ‘해외직구는 허용’이

라는 반쪽짜리 정책으로 소비자들이 

큰 혼란을 겪었다. 

이런 상황에서 느닷없이 서울중앙

지방법원이 헌법재판소에 ‘온라인에서 

콘택트렌즈를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하는 사태가 발생했

다. 즉 서울중앙지방법원이 2020년 6월에 

콘택트렌즈를 해외직구로 판매하다 적발

된 도매업자에게 벌금 200만원을 부과한 

후 ‘개인의 해외직구는 허용하고, 도매업

체의 해외직구는 불법으로 벌금을 부과

한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며 헌법재판소

에 ‘온라인에서 콘택트렌즈를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 지금까

지 3년 6개월간 헌재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현재 국내 대다수 안경원은 과다 개설

에 따른 과열 출혈경쟁과 선글라스 고객

의 급격한 감소, 공테고객의 증가, 국내

외 경기의 장기불황과 3고 현상에 의한 

인플레이션 등 최악의 매출 하락을 겪

고 있다. 이런 때에 그동안 안경사의 

고유영역이면서 안경원 매출을 견인하

던 콘택트렌즈가 ‘안경원만 온라인 허

용’이라는 어정쩡한 온라인이 현실화되

면서 안경사의 걱정과 우려는 클 수밖에 

없다. 

대안협과 비상대책위원회의 괄목할만

한 활동과 함께 안경사들의 현명한 대응

과 단합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때이

다.

정부가 지난 11월 22일 현행법을 무시하

고 ‘수요자가 콘택트렌즈를 구매한 안경원

에서 한해 1회용 렌즈를 온라인으로 주문•

구매한다’고 결정한 근거는 2019년에 제정

된 규제샌드박스다. 

규제샌드박스는 서비스 및 개발기업들이 

현행법의 규제를 적용받지 않고도 자신의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시험할 수 있도

록 보장해주는 제도로써 정부가 각종 규제

를 일정기간 면제 또는 유예하기 위해 2018

년 1월 22일 도입했다.

당시 문재인 정부는 규제샌드박스 제도

가 작동하면 ①기업은 혁신적인 아이디어

를 규제 걱정 없이 실현함으로써 시장에서

의 우위를 점할 수 있고 ②소비자는 지금

껏 경험하지 못한 혁신적인 상품이나 서비

스에 대한 선택권을 보장받는 등 여러 편익

을 누릴 수 있으며 ③정부는 규제샌드박스 

운영 과정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토대로 규

제의 실익을 따진 후 합리적인 규제 개선을 

도모한다고 판단해 도입했다. 정부의 주장

대로 기업과 소비자, 정부가 힘을 합쳐 규

제개혁을 통해 국민 불편과 부담을 덜어주

자는 뜻에서 도입한 것이다.

콘택트렌즈 온라인, 실증특례에 적용해 추진

이에 따라 규제샌드박스는 지난 2018년 

9월 국회에서 정보통신융합법과 산업융합

촉진법이 통과하고, 2019년 1월 8일 시행

령이 정비되면서 적용 가능해졌다. 그 결

과 각 사업자들에 의해 신청된 규제샌드박

스 과제는 관계부처 검토(30일 이내 회신)

와 사전검토위원회의 검토를 거친 후 각

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신기술•서비스심의

위’(위원장 과기정통부장관)와 ‘규제특례심

의위’(위원장 산업부장관)의 심의와 의결을 

통해 ‘임시허가’와 ‘실증특례’ 여부를 결정

해 적용한다. 

콘택트렌즈의 온라인 허용 여부를 복지

부가 아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추진한 

것은 정보통신기술(ICT) 융합부문 규제샌

드박스 제도 운영 때문이다. 

규제샌드박스는 실증특례, 임시허가, 신

속확인의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되는데, 각각

의 요소는 규제샌드박스의 큰 취지에 맞게 

신기술과 신서비스 사업이 지연하지 않고 

시장에 도입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시스템

이다. 결국 콘택트렌즈의 온라인을 허용한 

근거는 규제샌드박스의 실증특례에 따른 

것으로 향후 2년간 안전성 등을 시험•검증

한 후 문제점이 없으면 현행법을 개정하거

나 1회, 2년 더 연장할 수 있다.

실증특례 

신기술로 사업을 진행할 때 관련 법령의 

기준이나 요건이 지정되지 않거나 현행 관

련법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않을 때 

허용하는 제도다. 정부는 일정한 조건과 기

간을 정해 실제로 시장에서 직접 시험할 수 

있도록 허가를 내주는데, 실증특례의 기한

은 2년으로 추후 1회 연장할 수 있다.

임시허가 

임시허가는 신기술을 사용할 때 안전성

에 문제가 없을 때 적용 실시된다. 즉 안전

성에 문제는 없으나 현행법에 해당 기술을 

시장에 도입하기 위한 알맞은 기준이나 요

건이 없고, 또 현행법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부적절할 때 임시허가를 적용해 운용

한다. 

신속확인 

특정 회사가 추진하려는 사업이 적합한 

법령이나 규제가 없을 경우 임시허가를 통

해 신속하게 사업화를 추진하게 해주는 제

도다. 신속확인은 새로운 기술을 활용해 

사업을 진행하려는 기업이 현행 규제가 있

는지 없는지 불분명하다고 판단하면 신속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정부의 안경 및 콘택트렌즈의 온라인 판매 허용 추진을 결
사반대하며 지난 2021년 6월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 중인 
경기도안경사회 최병갑 회장. 

TIP. 규제샌드박스란?

지난 2021년 7월 세종시의 기획재정부 앞에서 열린 ‘안경 
온라인 판매 정책을 반대하는 집회’시 삭발을 통해 국민
의 안보건 보호와 30만 안경가족의 생존권을 지켜내겠다
는 강력한 투쟁 의지를 표명하고 있는 김종석 협회장.

 금지’ 최대 위기현행 ‘콘택트렌즈의 전자상거래



“정부의 일방적인 방침을 사즉생 각오로 막아낼 것”

안경원 콘택트렌즈와 온라인 관련 주요일지

대한안경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신영일 공동위원장

- 최근 정부에서 ‘수요자가 콘택트렌

즈를 구매한 안경원에 한해 온라인으로 

주문할 수 있다’는 온라인 허용을 발표해 

일선 안경사들이 큰 충격에 빠졌다. 대안

협에서 긴급하게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

해 공동위원장으로 선임되었는데, 현재 

상황은 어떤가.

“정부가 일방적으로 발표해 매우 유감

이다. 협회는 현재 벌어진 상황을 냉철하

게 진단•대처하고 있다. 협회는 우선 회

원님들께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

도록 전국적인 연락망을 구축해 문자를 

보냈다. 앞으로 비상대책위원회는 규제

샌드박스의 실증특례의 경우 당사자 간

의 합의가 원칙인 점을 내세우며 비대위

에서 모아진 의견을 정부 실무자회의에 

정확하게 전달할 계획이다. 앞으로 비대

위는 정부의 조치에 따라 단체행동 등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비상 대응할 방침

이다.”

- 콘택트렌즈의 온라인 판매를 허용

하면 안 되는 이유는 많다.  

“무엇보다 콘택트렌즈의 온라인 판매

가 절대 불가한 것은 국민의 소중한 눈 

건강 훼손 때문이고, 또 정부가 양성한 5

만 안경사의 심각한 업권 침해 상황을 

앉아서 당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실제

로 시력이 변화하는 기간이 개인마다 달

라서 콘택트렌즈를 재구매할 때는 정확

한 검사를 통해서 시력 변화를 체크해야 

한다. 현재 온라인을 실시하는 미국이나 

중국 등에서 많은 부작용 사례가 일어

나는 것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 현행법에

서 국민의 시력보호를 위해 소비자가 콘

택트렌즈 구입할 때 안경사로 하여금 고

지의무에 전하게 하는 것도 이런 이유에

서다. 콘택트렌즈를 단순하게 일부 업자

들의 이익을 채우는 경제적 논리로 접근

하는 것은 돌이킬 수 없는 정책적 오류가 

될 것이다.” 

- 안경사 회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무엇인가.

“대안협은 그 어떤 콘택트 온라인 판

매도 ‘절대반대’라는 기본원칙을 고수하

고 있다. 2년 전 우리 협회의 논리적인 근

거가 받아들여져 불수용키로 처리된 정

책을 유사 안건으로 또다시 검토하겠다

는 정부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 특히 정

부는 지난 22일에 온라인 허용이 완전히 

결정된 것처럼 보도자료를 통해 발표했

는데, 분명한 것은 아직 시행일자나 방법 

등 아무 것도 정해진 것이 없다는 점이

다. 단지 관계자회의만 예정되었을 뿐이

다. 협회가 지금까지 7~8년간 정부의 안

경류 온라인 판매 허용 추진을 사즉생의 

각오로 막아낸 것처럼 이번에도 목숨을 

걸고 막아낼 각오다. 다만 온라인 허용을 

막으려면 협회 집행부의 힘만으로는 부

족하다. 우리 회원들이 모두 한마음으로 

공동 대처할 때 온라인 판매를 막아낼 

수 있다. 비대위의 책임자로서 회원님들

께 이 같은 사태를 미리 막지 못하고 걱

정을 끼쳐드려 죄송하고, 회원님들의 많

은 성원을 부탁드린다.”� / 김태용 기자

▒ ��2011년 4월 11일- 이재선 의원(자유선진당), 의기

법 일부 개정법률안 발의. 제14조제3항을 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

이 신설한다.

③ �누구든지 시력보정•미용목적 콘택트렌즈를 안경

업소 외의 장소에서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안경사는 시력보정•미용목적 콘택트렌즈의 부작

용에 대하여 설명하여야 한다.

▒ �2011년 10월 28일 의기법 제12조(안경업소의 개설

등록 등) 본회의 통과 → 11월 22일   공포 → 2012

년 5월 23일 법률 시행

⑤ �누구든지 안경 및 콘택트렌즈를 「전자상거래 등에

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전자

상거래 및 통신판매의 방법으로 판매하여서는 아

니 된다.

⑥ �안경사는 안경 및 콘택트렌즈를 안경업소에서만 

판매하여야 한다.

⑦ �안경사는 콘택트렌즈를 판매하는 경우 콘택트렌

즈의 사용방법과 부작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

야 한다.

▒ 동법 2011년 11월 22일 공포

▒ 동법 2012년 5월 23일 법률 시행

▒ �2016년 4월 국무총리 위촉한 중소기업 옴부즈만

에서 개최한 수출기업간담화에서 콘택트   렌즈의 

온라인 판매 문제 제기

▒ �2016년 5월 19일 해외 쇼핑몰의 구매대행을 통한 

콘택트렌즈 해외직구 금지법 본회의 통과

▒ �2016년 8월 29일 안경과 콘택트렌즈의 해외직구 

구입을 위한 시행규칙 입법예고 및 시행

▒ �2016년 12월 1일 의료기기등에관련법률 제15조의

2(안경 및 콘택트렌즈의 판매 제한) 안경이나 콘택

트렌즈의 해외직구 구입 대행하는 것을 금지하는 

시행규칙 개정

▒ �2017년 11월 27일 모 쇼핑협회, 규제개혁위원회 분

과회의에서 콘택트렌즈 온라인 판매 허용 주장

▒ �2018년 1월 22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

서 ‘규제 혁신, 내 삶을 바꾸는 힘’이라는 규제 혁신 

대토론회에서 ‘국내에 콘택트렌즈 온라인 판매를 

허용해야 한다’고 건의

▒ �2018년 9월 28일 저도수 근용안경, 콘택트렌즈의 

온라인 판매 허용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 보건복지

부가 의뢰한 연구용역 보고서에 긍정적 방향으로 

결론

▒ �2019년 2월 27일 대안협 및 8개 의료기사단체 명

의로 청와대에 ‘콘텍트렌즈•근용안경 온라인 추진 

결사반대’ 진정서 전달

▒ �2019년 3월 13일 중소기업옴부즈만 주관 중소기

업 규제혁신 및 기업 속풀이 대토론회서 ‘콘택트렌

즈를 1년 내에 방문해 구입한 안경원에 한해 콘택

트렌즈를 온라인 또는 전화로 주문’하는 낮은 단계

의 온라인 허용 논의

▒ �2019년 5월 행정안전부, 일반인 300명 대상으

로 ‘콘택트렌즈 인터넷 판매 허용의 필요성’ 설문조

사. 당시 46.7%(140명) 찬성, 24.7%(74명) 반대

▒ �2020년 5월 서울중앙지방법원, 헌법재판소에 ‘온

라인에서 콘택트렌즈를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 위

헌법률심판 제청

▒ �2021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규제샌드박스 통

해 AI 기반의 전자상거래로 안경•콘택트렌즈 온라

인 판매 추진

▒ �2021년 3월 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규제샌드박

스서 청와대에 콘택트렌즈 온라인 판매 허용 건

의,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추진 피력

▒ �2021년 6월 6일 기획재정부, ‘한걸음 모델’ 통해 도

수안경의 온라인 판매 논의. 안경사   강력 반발 속 

1인 시위 전국 확산 

▒ �2021년 11월 30일 ‘한걸음 모델’ 통해 도수안경의 

온라인 판매 정책 최종 폐기. 대안협,   정부 측과 8

차례 회의 끝에 폐기 결실

▒ �2022년 7월 20일 윤석열 정부 출범 3개월째에 국

민제안 톱10에 콘택트렌즈의 온라인 구매 허용이 

8번째로 올랐으나 어뷰징(중복•편법 투표) 사태로 

자진 철회

▒ �2022년 12월 국무조정실, 과기부 대안협 등 7개 기

관 관계자를 모아콘택트렌즈 온라인   허용 논의하

는 회의 개최 

▒ �2023년 11월 3일 과기부, 복지부, 대안협 등 관계기

관이 회의를 갖고 콘택트렌즈를 낮은 단계의 온라

인 판매 허용 논의

▒ �2023년 11월 22일 국무조정실, 콘택트렌즈 온라인 

판매 실증특례를 허용하여 소비자의   구매 편의성 

제고한다는 보도자료 배포(안경업소 – 수요자 매

칭하는 온라인 서비스 추진)  2024년 1월부터 실시

한다고 발표

본지에서 안경원의 콘택트렌즈 단독판매와 전자상거래 금
지를 명문화한 일명 콘택트법의 공포를 긴급 보도한 2011년 
10월 29일자 호외.

지난 2021년 7월 안경•콘택트렌즈의 온라인 판매 허용을 반대하며 전국에서 펼쳐진 안경사들의 1인 시위. 정부는 이 같은 안경사들의 외침을 무시하고 콘택트렌즈 온라인 판매를 시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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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색렌즈의 반입은 허용할 수 

없다’는 교도소의 조치가 합당하

다는 판결이 나왔다. 지난 13일 대

구지방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채

정선)는 재소자 A씨가 안동교도

소장을 상대로 제기한 ‘안경렌즈

(변색렌즈) 불허 처분 취소’ 소송

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사기죄로 안동교도소에 복역 

중인 A씨는 지난 3월 햇빛이 투과

되면 무색에서 검은색으로 변해 

햇빛과 자외선을 차단하는 변색

렌즈 구입을 신청했다. 그러나 교

도소 측은 보안상 이유와 보관 금

품 관리지침에 맞지 않음을 이유

로 이를 불허했고, 이에 A씨는 관

련 지침이 수용자의 일반적 행동 

자유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기에 위

헌•무효라고 주장하며 재판을 청

구했다. A씨는 청구소송에서 ‘변

색렌즈 허가로 교도소 수용 질서 

유지나 교정 사고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없어 불허 처분은 재량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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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내 ‘변색렌즈 금지’는 정당

대구지법, ‘교정 질서 유지 위한 정당성’ 인정… 재소자의 청구 기각

을 남용한 것’이라고 호소했다. 

이에 법원은 시력교정이나 눈 

보호 목적의 경우 증명서류를 첨

부해 색상이 있는 렌즈가 장착된 

안경을 소지할 수 있기에 관련 지

침이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

는 규정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또

한 관련 지침에는 교정 질서 유지

를 위해 정당성이 있다고 인정했

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처분으로 원고가 변색렌즈 소지

를 제한받게 된 것은 사실이나 소

지 허가 물품 제한의 공익적 필요

가 원고가 받게 될 불이익에 비해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편 교정시설 보관 금품 관리 

지침 상 안경렌즈는 자해 또는 가

해 도구로 악용되지 않도록 하거

나, 교도관이 시선에 방해 없이 수

용자의 건강과 심리 상태를 살피

기 용이하도록 ‘무색의 플라스틱 

재질’만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 문의 053)757-6600

안경사 ‘굴절검사’ 개정안 법사위 회부

백내장 수술 알선한 안과원장 기소

법사위서 90일 이내 본회의 상정 또는 폐기 심사… 안과단체는 의료행위로 반대

서울중앙지법, 강남 모 안과&브로커 혐의 인정… 알선책 수억 원씩 수뢰

안은 안경사의 업무에 ‘시력에 관

한 굴절검사’를 추가하여 규정하

고 있는데, 이 경우 의료기사법 제

3조에 따라 시행령에서 굴절검사

의 구체적인 업무를 규정하도록 

하여 의료행위가 아닌 굴절검사로 

그 범위를 제한할 수는 있을 것이

나, 의료행위를 제외한다는 점을 

법률에서 명확히 규정하지 아니

하는 경우 해석상 다툼과 혼란이 

있을 수 있음’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이 개

정안은 굴절검사를 포괄적으로 

규정하여 비의료인인 안경사에게 

의료행위까지 허용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이라고 사실상 반대 입장의 검토 

의견을 밝혔고, 대한의사협회는 

난 2019년 10월부터 올해 7월까지 

C씨 등 브로커 6명에게 환자 알

선을 대가로 총 40억원 상당을 지

급하고 알선을 사주한 혐의를 받

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브로커들

은 해당 의원과 표면적으로는 ‘홍

보•마케팅 업무대행 계약’ 또는 

‘직원근로 계약’을 체결했지만, 실

질적으로는 환자 알선계약을 체

결한 뒤 유사행위를 한 것으로 밝

안경사의 업무범위에 ‘굴절검

사’ 자구를 명문화시키는 개정안

이 법사위에 회부되었다. 올해 9월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

표발의한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법호: 24397)’

이 지난 14일 제410회 국회(정기

회) 제6차 전체회의에 상정돼 이

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대

체토론 등을 거쳐 법제사법위원회

에 회부된 것. 

당시 회의의 검토 보고서에 따

르면 ‘…개정안은 안경사의 정의

규정에 굴절검사 시행 등 실제 안

경사가 수행하는 업무를 추가하

여 규정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다

만 개정안 심사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개정

백내장 수술 환자를 알선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남의 모 

안과 원장과 브로커 일당이 첫 번

째 공판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지난 2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단독은 의료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서울 강남구 소재 안과의

원의 대표원장 A씨와 같은 의원 

총괄이사 B씨 등 총 8명의 첫 공

판을 진행했다. A씨와 B씨는 지

‘이 개정안은 ‘콘택트렌즈의 관리

업무’ ‘등’과 같은 불명확한 용어

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안경사

의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려는 취

지라고 설명하는 제안 이유와 상

충되는 측면이 있으며, 안경사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할 위험

이 있음’이라고 전면 반대를 주장

했다.

한편 법사위에 회부된 이번 개

정안은 향후 90일 이내에 심사를 

종료하고, 이를 국회 본회의에 상

정할지 아니면 법안 폐기를 결정

할지 확정하게 된다. 
� 문의 02)6788-5494 

혀졌다. 또 브로커들은 알선한 환

자 1명당 150만원 또는 환자 수술

비의 20~30%를 수수해 범행기간 

동안 적어도 한 사람당 최소 수억

원대를 받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들은 실손보험 가입자가 백내

장을 진단받고 다초점 인공수정

체 삽입 수술을 받는 경우 계약 

내용에 따라 최대 전액을 보상받

을 수 있다는 점을 노려 실손보

험 가입자를 집중적으로 알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재판부는 

오는 12월 18일 다음 공판을 이어

간다고 밝혔다. � 문의 02)530-1114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
법호: 24397)’에 대한 검토보고서의 일부.





정책적, 제도적 지원에 최선의 노

력을 기울이겠다”고 격려와 축하

를 전했다. 

또한 국민의 보건의료 향상에 

애쓴 보건의료인에 대한 표창장 

수여식에서 복지부장관 표창장은 

대안협 오현진 학술이사, 국회 보

건복지위원장 표창은 김대현 윤

리이사가 각각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한편 이날 기념식에는 의기총 

황윤숙 회장을 비롯해 대한안경

사협회 김종석 협회장•대한임상

병리사협회 장인호 협회장•대한

방사선사협회 한정환 협회장•대

한물리치료사협회 이근희 협회

장•대한작업치료사협회 이지은 

협회장•대한치과기공사협회 주

희중 협회장•대한보건의료정보

관리사협회 백설경 협회장 등 8

개 의료기사단체장이 참석했으

며, 외빈으로는 복지부 의료자원

정책과 오상윤 과장•국회의장 전

재진 정무특보 등 보건의료계 주

요인사 및 관계자 약 100여명이 

참가해 이날 기념식을 축하했다.
� 문의 02)756-1001

케어링아이웨어의 프레스 데이 

행사가 지난 29일 국내에서 처음

㈔대한안경사협회 등 8개 단체

로 구성된 대한의료기사단체총연

합회(의기총)의 제6회 보건의료기

사의 날 기념식이 지난 15일 대안

협 서울교육센터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의기총의 황윤숙 회장(대

한치과위생사협회 협회장)은 기

념사에서 “8개 의료기사 단체 모

두가 국민의 건강을 다루는 전문

분야에서 활약하는 만큼 우리 스

스로 자부심을 가져야 한다”며 

“46만 보건의료기사들에게 주어

진 역할이 매우 중요한데 반해 아

으로 서울 강남의 트라디노이에

서 개최됐다. 이번 행사에서는 케

직까지 의료기사들이 그만큼 인

정받지 못하고 있으므로 더 나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8개 단체의 

소속원 모두 하나된 목소리로 정

부의 정책지원 요구나 입법을 통

한 제도개선을 해나가자”고 강조

했다. 

이어 보건복지부장관의 축사를 

대독한 의료자원정책과 오상윤 

과장은 “우리 복지부는 국민을 위

해 헌신하는 보건의료인들의 노고

를 잘 알고 있다”며 “앞으로도 보

건의료인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구찌, 발렌시아가 등 8개 브랜드 내년 신상 공개… ‘마우이 짐’ 최초로 선보여

대안협 서울교육센터서 개최… 8개 의료기사단체의 단합에 한목소리

케어링아이웨어, 서울 한복판서 명품쇼

‘보건의료기사의 날’ 기념식 성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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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비치안경이 지난 15일 대전 

위캔센터에서 인재양성을 위한 산

학협력 협약식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다비치안경은 극동

대학교•동원과학기술대학교•부

산여자대학교•성운대학교 안경광

학과 학생들의 현장실습과 외부

강사 특강, 취업 등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다비치안경의 관계자는 

“코디네이터라는 신규 직군 채용

을 통해 업계의 구인 문제와 청년 

취업 문제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

며 “이번 협약을 통해 안경원 내 

업무 환경개선과 대학 안광과 활

성화 등 안경업계 전반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는 긍정적인 방향

으로 진전하길 바란다”는 소감을 

전했다.

한편 다비치안경은 특성화고 3

학년 재학생을 대상으로 안경원 

근무에 필요한 실무 중심의 집체 

교육 후 정규직으로 취업연계를 

진행하며, 취업 후 1년 이상 근속

다비치안경, 인재양성 산학협력 체결

극동대•동원과학기술대•부산여자대•성운대와 협약… 현장실습과 취업 지원

수익성 높은 RGP렌즈 
온라인교육 받고 매출 올리자![ ]

네온렌즈 온라인교육 과정

01. RGP 렌즈 입문 / RGP 렌즈의 소프트렌즈 대비 장점, 주요 이용자 분류 

02. 눈의 구조와 기능 / RGP 렌즈 검사 시 체크해야 할 눈의 구조, 비구면 각막 

03. RGP 렌즈 처방법 / RGP 렌즈 처방법, 각막곡률, 눈물도수, RGP 렌즈의 난시 교정원리  

04. RGP 렌즈 피팅 / RGP 렌즈 실제 처방 사례, Steep 처방, Flat 처방, 검사 시 주의사항  

05. 특이 사례 / 부정난시, 원추각막, 근시교정수술 

06. 실전 사례 / 검사기록과 실제 피팅 사례 등 사례 위주 설명

모바일에서 ‘네온렌즈’ 검색 ⇨ 

애플리케이션 설치 ⇨ 네온교육 청취
온라인교육 
참가방법

여과기 끝판왕! 친환경 안경렌즈 여과기

02-812-9090  HP. 010-3748-2150

 - 최고 실속형 기능 자랑
•일일 50조 이상 초간편 여과 기능 자랑
•국내 최고의 여과 및 슬러지 간편 처리 
•�옥습기에 따라 가동 조건, 회전수 조정,  

부가기능 설정
•사이즈와 무게 최소화로 간단하게 설치 
•완벽한 A/S와 신속하게 사후처리

판매처 제조사

 ‘슬러지-프리 M/C’

㈜ 테시스

어링그룹에서 런칭한 럭셔리 브랜

드 ▶구찌 ▶발렌시아가 ▶보테가

베네타 ▶생 로랑 ▶끌로에 ▶까

르띠에 ▶린드버그 ▶마우이 짐과 

같은 세계 최상급의 8개 브랜드의 

2024 S/S 시즌의 컬렉션이 선보여 

큰 주목을 받았다.

이번에 선보이는 컬렉션은 각 

브랜드가 지닌 고유의 이미지와 

함께 혁신적인 디자인이 결합되어 

시선을 집중시켰다. 특히 구찌는 

브랜드 최초로 100% 재활용 아세

테이트 소재인 리에이스(ReAce)

를 활용한 한정판 컬렉션을 선보

여 주목을 받았고, 보테가베네타

는 브랜드의 시그니처인 인테르치

아토(Interrciato) 꼬임 패턴을 3D 

스타일로 아이웨어에 접목해 독

특한 실루엣을 창조해 큰 호응을 

한 인원을 대상으로 협약을 맺은 

대학 안광과에 진학하면 선발 우

대 및 장학금 지원 혜택을 제공하

고 있다. 현재까지 7개 대학과 협

약을 맺고 잇는 다비치안경은 내

년부터는 이를 전국 단위로 확대

할 예정이다. � 문의 02)752-6177

   안경원 폐업과 오픈 행사

협약식의 관계자들. 사진 좌측부터 차례대로 
동원과학기술대학교 안경광학과 박세영 학과
장, 다비치안경 김흥수 대표, 극동대 안광과 이
은희 학과장, 부산여자대 최운상 학과장, 성운
대 안광과 박상렬 학과장. 

얻었다. 

이번 행사에서 가장 주목할 점

은 아직 국내에 런칭하지 않은 ‘마

우이 짐’을 미리 만나볼 수 있었

다는 것이다. 마우이 짐은 독점적

인 렌즈 기술과 아웃도어 스포츠 

아이웨어로 유명한 하와이안 헤리

티지의 선글라스 브랜드로 2024

년 S/S 시즌부터 국내에서도 유

통될 예정이다.

한편 글로벌 럭셔리 패션그룹 

케어링의 일원으로  2014년 설립

한 케어링아이웨어는 가파른 성장

세를 보이며 글로벌 아이웨어 시

장을 선도하는 기업으로 자리 잡

고 있다. 현재 케어링은 국내시장

에서 세계적인 14개 글로벌 아이

웨어 브랜드의 디자인과 개발 및 

유통을 담당하고 있다.
� 문의 010-7188-6686

이번 프레스 데이에서 선보인 린드버그의 2024 
S/S 시즌 주력 컬렉션.

국내에서 처음으로 출시되는 마우이 짐.



중굴절 비구면 대비 32% 두께 감소 C3 양면 비구면 자사 제품

→

→







수도권 대형 광학전 ‘아이웨어 브랜드쇼’ 성료

진흥원 주최한 수주회 서울 코엑스서 27일부터 이틀간 개최… 50여 업체 참가해 2024 S/S 신상 선보이며 성황

(재)한국안광학산업진흥원(원장직

무대행 도기태)에서 개최한 ‘2023년 

아이웨어 브랜드쇼’가 지난 27일부터 

28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성대하게 

개최됐다. 

코엑스 3층 컨퍼런스룸E에서 치러

진 이번 행사엔 국내외 50여 업체에 

110여 브랜드가 참여, 지난해보다 규

모 면에서 무려 16% 상승해 볼거리

가 많은 풍성한 행사가 됐다는 호평

을 받았다. 특히 수주회 참여 업체들

이 할인 등의 다양한 프로모션을 선

보여 행사장을 찾은 안경사들로부터 

큰 만족을 이끌어냈다. 

서울 송파구의 한 안경원 원장은 

“국내외 다양한 업체들이 자신 있게 

선보인 갖가지 컬렉션을 통해 내년

도 S/S 시즌의 새로운 아이웨어 트렌

드를 엿보는 소중한 기회가 됐다”며 

“근래는 이처럼 수도권에서 개최되

는 광학전이 없어 아쉬웠는데, 앞으

로도 진흥원이 서울에서 이 같은 행

사를 꾸준히 개최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진흥원의 관계자는 “안경 유통의 

중심지인 서울에서 개최된 이번 행

사는 지난해 참석한 1,017명보다 대

폭 증가한 참관객을 기록한 것으로 

잠정 집계되었다”며 “앞으로도 수도

권 안경사와 업체들의 편의를 위한 

아이웨어 브랜드쇼를 확대 개최할 

방침”이라는 뜻을 밝혔다. 계속해서 

그는 “이번 아이웨어 브랜드쇼에 참

여한 업체와 차가운 날씨에도 불구

하고 행사장을 방문해 주신 많은 수

도권의 안경사들에게 다시 한 번 감

사를 전한다”고 덧붙였다. 
� 문의 053)350-7853

TEL : 02.313.5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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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 대비 16% 확장된 규모로 개최

볼거리 풍성한 행사에 안경사 만족

수도권 유일 대규모 광학전 완전정착





장사 교과서 ‘매장편’

아이데코 안경체인, 무극안경체인, 쓰리팩토리 안경체인을 보유•운영하며 성

공 경영인으로 평가받고 있는 손재환 대표의 5번째 역작인 「장사 교과서」의 

‘매장편’이 출간되었다. ‘변화하지 않는 매장의 생명은 끝이다’는 부제가 붙은 

이번 저서는 제1편 ‘사장편’에 이은 2편으로 ①공간의 법칙 ②신규 고객을 부

르는 프로모션 법칙 ③강력한 마케팅의 법칙 ④재방문을 부르는 매장관리

의 법칙 ⑤매장에서 오가는 대화의 법칙 ⑥보이지 않는 숫자의 법칙으로 구

성되어 있다.

저자는 이 저서에서 매장의 경쟁력을 크게 3가지로 꼽고, 그 첫째는 고급스

러움 등 럭셔리 인테리어와 분위기, 둘째는 질 좋고 차별화된 제품과 서비스, 

셋째는 다른 곳과 다른 기술의 차별화를 꼽았다. 여기에 추가해 매출 하락 

방지를 위한 문자 발송, 프로모션 행사 등이 지속적으로 실시되어야 살아있

는 매장, 즉 성공 매장을 만들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특히 저자는 30년간 안경원 경영의 성공 경험을 실례(實例)로 들면서 매장의 

장단점과 성공 방정식을 적고 있는데, 그 중 대표적인 것은 잠재고객이 많은 

곳을 알아내는 법, 30년 쌓인 나만의 입지 선정 노하우, 단골은 사장의 팬이

다, 첫 고객을 얻기 위한 치열한 프로모션, 가장 강력한 입소문 마케팅, 이탈

된 고객도 다시 오게 만드는 법, 매장을 왜 자꾸 바꾸는지 이제 알겠어요, 왠

지 들어가 보고 싶은 매장의 특징, 매출을 극대화하는 상품 구성의 비밀, 단

골 만들기는 심리전이다, 장사꾼은 연기자가 돼야 한다, 고객은 처음부터 마

음을 열지 않는다, 임대료는 얼마나 예산을 잡을까, 초보 사장이 실수를 줄

이는 법, 5년짜리 인테리어 적금을 들어라, 투자금 회수와 세금 문제, 매장을 

넓힐까 아니면 2호점을 낼까 등 살아 있는 매장을 만드는 노하우 39가지를 

담았다.� 손재환 지음 | 라온북 발간 | 297쪽 | 1만8000원

앞으로 ⸢장사 교과서는 제1편 ‘사장편’과 2편 ‘매장편’이 발간된데 이어서 3편 ‘고객편’, 4편 ‘직원편’이 오는 내년 1월까지 3개월에 걸쳐 연속 발간될 예정이다. 

현 안경업계에서 저자의 엄청난 필력이 기대되는 상황이다.

장사 교과서 ‘사장편’

본 저서는 자영업 사장이라면 반드시 알아야할 6가지 장사의 법칙이 30년 경

험에서 농축된 성공경영의 비밀이 담겨 있는 역작이다. 

특히 저자는 「장사 교과서」 사장편에서 자영업이 기업 경영과 다름을 강조하

고 있다. 기업 경영은 시스템을 세팅하면 대표의 역할이 크지 않은 반면, 자

영업은 사장의 역할이 중요해 장사의 경영을 습득•실천해야 성공 경영을 이

룰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또 저자는 「장사 교과서」 사장편에서 장사하는 경영인은 두 가지를 추구해

야 되는데, 그 첫째는 ‘매장의 가치’를 추구해야 고객이 매장을 가고 싶은 곳

으로 인지하고, 둘째는 ‘사장의 가치’를 추구해야 기술과 친절함이 극대화되

어 고객이 오랫동안 이용한다는 것이다. 이어 저자는 이 저서에서 매장도 유

효 수명을 늘리기 위해 주기적으로 변화를 시도해야 롱런할 수 있다고 강조

한다. 사장의 매장의 생명력을 연장시키는 역할이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장사 교과서」의 사장편은 모두 6개 장인 ①비전 불패의 법칙 ②기술력 생존

의 법칙 ③365일 항상성의 법칙 ④롱런을 위한 변화의 법칙 ⑤위기관리의 법

칙 ⑥후회하지 않는 선택의 법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 항목으로는 팔지 않으면서 파는 사람이 있다, 사장이 매력 있어야 장사

가 잘 된다, 사장은 독보적인 기술을 갖추어야 한다, 적어도 3년은 최고의 고

수에게 배워라, 먹고 살만해지면 기술은 바뀌어야 한다, 사장이 친절하면 핸

디캡이 커버된다, 관리하지 않는 매장은 금방 죽는다, 루틴의 법칙, 매일하면 

미래가 다르다, 장사를 오래하려면 몸과 마음을 지켜라, 고민하지 않는 사장

은 추월당한다, 트렌드를 캐치하는 법, 장사의 성공 비결은 마음 다스리기, 좋

은 기운과 에너지를 모으는 법, 폐점해야 할 때는 알아차리기 등 50가지의 성

공 열쇠가 담겨 있다.� 손재환 지음 | 라온북 발간 | 276쪽 | 1만8000원

경영학 원론 ‘안경혁명’ 한국형 탈무드 ‘일류 아빠의 생각’ 흘러내리지 않는 ‘안경피팅의 정석’

손재환 대표 주요 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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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ce 1984

안경렌즈 한 장도 철저하게 검사!

•가디안 항균렌즈는 낱벌도 개인맞춤으로 생산합니다.

•가디안 항균렌즈는 봉투에 출고날짜를 표기하며 철저하게 관리합니다.

•가디안 항균렌즈는 평면(PL)만 여벌 공급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다!

•녹농균/황색포도상구균 99.9% 차단

  - 한국건설생활환경 시험연구원 검사 통과

     (특허등록번호 10-2342017)

생산범위

•야간 운전용 항균렌즈 Y2

•골프 전용 항균렌즈 K3

•UV 청광 화이트 항균렌즈 

가디안렌즈의 항균 코팅 처리… 유사품에 속지 마세요!

  가디안렌즈 진품 구별법
  안경렌즈에 표시된 입김마크 ‘Guardian’을 확인하세요.

  빨간색의 항균 스티커를 확인하세요.

  안경렌즈 봉투에 적힌 ‘Guardian 가디안’ 브랜드를 확인하세요.

    야간운전과 골프장에서 최고의 기능을 자랑하는 

항균 처리로 눈 건강까지 지킵니다!

중굴절

UV블루라이트 차단

420렌즈 사용!

특허등록번호

10-2342017

항균코팅
황색포도상구균 99.9% 차단

녹농균 99.9% 차단

‘가디안’



Mr.BLUE2.0 Sun&Sport

ESSILOR INSTRUMENTS IS INNOVATION

Mr.ORANGE

VR-800

APH-550

DELTA200+TESS

VS-700

VR-700

NEKSIA

(주)신일광학
ESSILOR 한국총판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로 35, 2층 207호 (회현동 1가, 남산롯데캐슬아이리스) 

상담전화 : (02)752-2325, (02)756-0876   Fax.(02)318-4007



Eye Refract

INNOVATION TO UNLOCK YOUR POTENTIAL

E7+CT7

VX-36

VX-120 / VX-110

VX-25

VX-40

E.32

(주)신일광학
VISIONIX 한국총판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로 35, 2층 207호 (회현동 1가, 남산롯데캐슬아이리스) 

상담전화 : (02)752-2325, (02)756-0876   Fax.(02)318-4007

VX-65



① 인사말을 전달하는 한국호야렌즈㈜ 정병헌 대표.

② 호야 2기 비저너리엘리트의 행사장 전경.

③ 2기의 최우수상을 받은 안산 베니스안경원의 이찬혁 안경사.

④ 함께 전개된 공안과 변장원 검안실장의 강의.

미래 희망 키우는 ‘호야 2기 비저너리엘리트’ 수료 
지난 1년간 안경 이론과 지식 공유한 2기생 수료식 거행… 2030 안경사에게 다양한 노하우 교류로 큰 성과 얻어

TEL : 02.313.5585
Mail : opticweekly@naver.com 00000000A18 2023년 11월 30일 목요일 333호
TEL : 02.313.5585
Mail : opticweekly@naver.com VIEW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일산로 358번길 20,101호

T : 031-979-0437 / F : 031-979-8982

M : 010-8714-1009

E-mail : intro1009@naver.com

인투토탈디자인‘흙을 그대로 두면 흙에 불과합니다’

인류는 기원전 8000년 무렵에 흙에 물을 섞어 항아리를 만들고, 또 항아리를 불에 구우면 물을 담을 수 있는 

견고한 그릇이 되는 것을 알았습니다. 인류가 변형되지 않는 단단한 항아리에 음식을 저장하는 시초가 된 것입니다.

인투토탈디자인, 안경원의 전문 인테리어 회사로 30년의 풍부한 경험을 축적한 저희 인투는 안경원 인테리어의 

미래화를 추구하며 3가지(가격•디자인•사후처리)가 남다른 신뢰감 제1의 전문 인테리어 회사입니다.

‘인투토탈디자인’은 
 3가지가 확 다릅니다!

(가격•디자인•사후처리)

한국호야렌즈㈜(대표 정병헌)의 ‘호야렌

즈 비저너리엘리트 2기 수료식’이 지난 22

일 서울 강남의 안다즈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호야렌즈의 정병헌 대표는 인사말

을 통해 “바쁜 업무에도 작년 12월에 시작

해 올해 11월까지 1년이라는 긴 기간 동안 

열정적으로 참여하신 2기 선생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앞으로도 호야는 2030 

안경사님들의 경험과 능력을 개발하는 소

중한 기회를 지속적으로 가질 방침”이라

는 뜻을 전달했다. 

이어 디스커션 사례 공유 시간에는 대전 

아이큐안경원의 오세광 안경사가 기존 드

림렌즈와 비교했을 때 마이오스마트 관리

의 일관된 수월함을 강조하며 성공적인 처

방 사례를 공유했다. 또한 목동 포나인안

경원의 박찬식 안경사는 고객으로부터 클

레임이 거의 없는 싱크3의 처방 사례를 설

명하며 고객 응대 시 적용의 우수성을 확

인할 수 있어 큰 도움이 되었다고 전했다. 

이어진 순서에서 이번 2기의 최우수상을 

받은 안산 베니스안경원의 이찬혁 안경사

는 “비슷한 연령대의 안경사끼리 조별 편

성으로 편안한 분위기에서 안경의 각종 정

보와 지식을 공유해 큰 소득을 얻었다”며 

“비저너리엘리트 참여는 개인적으로 안경

사로서 자신감을 갖게 해준 뜻 깊은 프로

그램이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끝으로 공개 강의에서는 공안과 변장

원 검안실장의 ‘근시 진행 완화 효과에 대

한 최신 연구동향’에 대해 근시의 개념 설

명과 함께 각막굴절교정술(Ortho-K), 근

시 진행 완화 전용 소프트 콘택트렌즈, 조

절마비제(아트로핀) 치료법 등이 강의되어 

참석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이어 호

야렌즈 박인지 이사의 마이오스마트 등 호

야의 근시 억제 렌즈에 대한 설명을 끝으

로 수료식이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한편 호야의 비저너리엘리트 프로그램

은 이론과 현장에서의 문제를 함께 토론함

으로써 선배 안경사들의 노하우를 배우며 

체험하는 호야의 2030 안경사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참여형 프로그램이다.�
� 문의 1588-5911

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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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선 검안사의 
안광학 리포트

우리는 지난 몇 년간 코로나 바이러스에 

노출되어 심각한 상황을 맞았고 여전히 이

는 진행 중이다. 코로나는 대표적으로 기관

지를 포함한 우리 몸 전신에 영향을 미치

는 바이러스로 사회적, 경제적으로도 큰 문

제를 안겼다. 안경사, 검안사로서 코로나 바

이러스가 우리 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현

재까지 밝혀진 연구 결과를 살펴보며, 아직 

끝나지 않은 코로나 시대에 적절히 대처하

길 바라며 칼럼을 작성한다.

놀랍게도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험성을 

최초로 알린 사람은 중국의 안과의사 리원

량(李文亮)이었다. 그는 바이러스성 결막염

과 유사한 충혈된 눈으로 내원하는 환자들

에게 공통적인 호흡기 질환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보건당국에 알린 사람이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감염 초기에 독감과 

유사한 증상인 콧물, 기침, 피로, 두통, 충혈 

등이 나타난다. 감염 환자 중 60~70%의 환

자들이 후각 상실을 경험했으며, 후각 신경

에 염증이 생기기에 미각에도 영향을 미쳤

다. 또 코로나는 폐렴과 호흡기 합병증뿐만 

아니라 코로나 바이러스가 뇌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을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다. 

뇌는 소위 혈액-뇌 장벽(血液腦障壁, 

Blood-Brain Barrier, BBB)으로 보호되기 

때문에 바이러스 자체가 뇌로 침투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뇌 조직의 염증, 

혈전 생성 반응을 유발한다. 대부분 환자

들에게는 단지 심한 두통을 유발하지만 일

부 환자들은 치명적인 코로나 관련 뇌 손

상을 겪고 있으며, 코로나에서 회복된 이

후에도 후천적 뇌 손상을 겪고 있다. 이렇

게 더 많은 사례들이 발표될수록 전신에 

영향을 미치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뇌의 확

장영역인 눈에도 영향을 끼친다는 것은 더

욱 분명해졌다. 

코로나 바이러스 초기 환자들은 유루증, 

눈부심, 점액성 분비물을 동반한 안검부종, 

결막충혈 등을 특징으로 하는 바이러스성 

결막염을 앓았다. 대부분의 경우 바이러스

성 결막염과 마찬가지로 7일에서 10일 이내

에 증상이 완화되며 자체적으로 회복되었

다. 그러나 일부 환자들은 염증 반응을 억

제하기 위해 국소 스테로이드제가 필수적

이었다. 또 다른 증상으로는 고열로 인한 

결막하 출혈이 있으며, 심한 경우 상공막

염, 포도막염 등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

우 일반적으로 시력 저하 및 눈에 통증을 

경험한다. 

또한 코로나 관련 합병증으로 이전에 병

력이 없던 건강한 환자들에게서 당뇨병성 

망막증, 고혈압성 망막병증 등 미세혈관의 

폐쇄와 유사한 임상 증상이 나타났다. 이들

은 모두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회복되었으

며, 과거에 병력이 없었다는 공통점을 가지

고 있었다. 코로나 환자들에게 특히 새롭게 

관찰된 점은 황반에 작은 결절들이 생겨 

망막 혈관계의 혈류를 방해하거나 손상시

킨다는 점이다. 다행히도 이러한 증상들은 

무증상이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병변이 사

라졌다는 특징이 있다.   � <계속> 

코로나 바이러스가 눈에 미치는 영향(1)

CLIP

일본 샤르망에서 국산 안경테보다 더 저렴한 가격으

로 출시하는 ‘AQUALIBERTY’는 한국시장 공략을 위

해 맞춤형으로 개발된 ‘가성비 최고의 하이 퀄리티 컬

렉션’이다. 

다양한 형태로 변화하는 물처럼 착용자에게 자유로

운 스타일을 연출하는 100% 일본산 티타늄 안경테 ‘아

쿠아리버티’는 세계에서 티타늄 프레임을 가장 잘 만

든다고 평가받는 샤르망에서 심혈을 기울여 출시한 컬

렉션으로 템플이 가볍고 튼튼하며, 뛰어난 탄성을 자

랑한다. 특히 한국인의 얼굴에 딱 맞는 최적의 착용감

은 물론 피팅 성능을 높이기 위해 템플 팁을 채택한 아

쿠아리버티는 생산 단계부터 아시아인의 머리 형상에 

맞춘 기본 피팅으로 탁월한 착용감을 자랑한다.     

샤르망코리아의 관계자는 “아쿠아리버티는 깜짝 놀

랄 착한 가격임에도 샤르망의 간판 브랜드인 라인아트

에 사용된 중력분산 코패드까지 적용한 시리즈로 국

내 시장에 런칭한 이후 재주문이 활발해 회사 내에서

도 큰 주목을 받고 있다”며 “결코 흉내 낼 수 없는 퀄

리티와 가격을 자랑하는 아쿠아리버티는 현재 국내 

유명 안경원의 수익성을 높이는 핵심 컬렉션으로 안경

사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고 전했다. � 문의 1660-1205

샤르망의 새 브랜드 ‘아쿠아리버티’ 돌풍
품질은 높이고, 가격은 낮춘 세계 최고 가성비로 안경원 매출 견인… 일본산 100% 티타늄 소재로 착용감 최상

AQ22503 BK AQ22524 BK

AQ22525 GR

AQ22507 BR

AQ22535 LA



<검안기> <시력표>

자동 검안기
ARK-1 / 1a

풀오토 검안기
ARK-F

수차 분석기
OPD Scan Ⅲ VS

•고글 프레임 가공
•무테 드릴 가공
•디자인 커팅 가공

CIL 광학

(서울/경기/인천/강원)

010-3791-8123

디아이광학

(대전/충남,충북)

010-8808-6252

동아메디칼

(대구/경북)

010-5380-9907

BG 메디칼

(광주/전라/제주)

010-3628-3788

한솔광학

(부산/경남)

010-3787-3289

•보석 면치기 가공
•산각, 미니 산각 (자동, 가이드)
•홈파기 가공 (자동, 가이드)

•오토 블로킹 (±10D 이하)
•디자인 편집 기능
•패턴 데이터 저장 (2만개)

(DB 타입)



3)양면 비구면 시력 흐림

‘OU S-5, 75 C-1, 50 AX 90’ 고등학생의 안경처방 

내용인데, 기존 안경보다 한 단계 높여서 처방한 경우

였다. 직원이 한 도수 높였으니 잘 보일 것이라고 말하

고 있는데, 학생은 “집에 있는 예전 안경보다 안 보인

다”며 어머니와 함께 호소했다. 체크해보니 안경렌즈

가 양면 비구면이었다. 이때는 안면각이 중요하다. 안

면각 커브가 0°정도로 되어 있어서 5°로 잡아주었다. 

안면각이 틀리니까 윗부분의 맞춤각이 틀리고 전체적

으로 안경이 떠 있다는 느낌이 들었던 것이다. 안면각

부터 정점 간 거리와 맞춤각을 수정해서 착용한 후에

는 “어? 이제 잘 보인다”고 했다. 어머니는 못 미더우셨

는지 “안 보이면 다시 왔을 때 렌즈 바꿔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걱정 마시라고 웃으면서 보냈는데, 피팅과 

안면각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느꼈던 사례였다. 

다초점렌즈를 착용하시는 예민한 고객

부부 고객이 다초점렌즈를 맞췄고 피팅을 해드렸다. 부인은 

큰 어려움이 없었는데, 남편은 감각이 상당히 예민한 분이었

다. 부인 말로는 이때까지 다초점을 포함해서 안경에 만족한 

적이 드물다고 했다. 뭔가 불편하고 계속 재방문해도 해결이 

안 되니까 안경에 대한 불만이 항상 있었다고 했다. 

남편 고객의 얼굴 형태는 전형적인 사다리꼴 형태였다. 피

팅도 여기에 맞추고 뒤맞춤각까지 조정한 후 착용시켜 보았다. 

그런데 예상외로 눈을 좌우로 돌리고 눈을 깜빡깜빡하면서 

좌우 렌즈의 뜨는 간격이 달라 오른쪽이 튀어나올 것 같다고 

했다. 예민한 고객에게서 자주 보이는 반응이라고 생각하고 있

는데, 부인이 옆에서 “괜찮은데 당신이 그렇게 느껴서 그렇다”

고 이야기했다. 

마음에 걸려서 안경을 받아 자세히 파악해보니 진짜로 오른

쪽의 벌림폭이 왼쪽보다 1㎜ 정도 차이가 났다. ‘아, 역시 예민

한 고객은 다르구나’하고 속으로 웃었다. 처음부터 안면각, 코 

균형, 벌림폭 균형의 순서대로 1㎜의 오차도 없

이 완벽하게 체크하면서 피팅해 마지막으로 착

용시키니 눈을 움직여보고 “어! 이제 괜찮다”라

며 만족해했다. 

기존 안경을 살펴보니 둥근 모양의 폭이 좁

은 안경이었다. 안경을 쓰면 고정이 되지 않고 

뭔가 불안정해서 항상 불만이었다고 한다. 예민

한 고객은 성격이 까탈스러워 트집을 잡는 것이 

아니다. 감각이 남보다 발달되어 남들이 대수롭

지 않게 여기는 차이도 잘 느끼는 것뿐이다. 진

짜 예민한 고객은 1㎜의 오차도 느끼는 감각을 

지니고 있다. 이런 분들을 만족시키려면 이론도 

숙지해야 하지만 손기술도 완벽하게 테크닉을 

갖춰야 한다. 

이런 분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안경사

들이 많아야 안경사라는 직업의 전문성에 대해 

전반적인 인지도가 올라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

각한다. 쉬운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다. 그러나 

어려운 문제를 간단하게 풀어가야 진짜 실력이

다. 예민한 고객을 임상에서 만나면 ‘잘못 걸렸

다’라고 생각하기보다 실력 향상을 위한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면 좋겠다. 

바슈롬, 재활용 프로그램 앞장

미국서 2016년부터 폐 콘택트 211톤 수집… 원바이원 재활용 프로그램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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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퍼비전, 美 유통센터 확장

정리＿허정민 기자

FORE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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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operVision이 대규모 확장을 단행했다. 지난 16일 쿠퍼

비전은 뉴욕州 헨리에타 마을에 소재한 글로벌 포장 및 

유통센터에 3,800만달러(약 492억원)를 투자해 15만㎡

(약 45,375평) 규모로 확장했다. 현재 쿠퍼비전은 로체스

터 지역에서 1,200명 이상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으며, 이

는 미국 사업장의 80%를 차지하는 인원이다. 

TEL : 02.313.5585
Mail : opticweekly@naver.com

에 버리고, 검안소는 용기가 가득

차면 이를 뉴저지 트렌튼의 민간

재활용 기업인 테라사이클로 배송

해 이를 세척해 재활용품으로 제

작할 수 있도록 녹여 플라스틱 펠

릿으로 만들어 필요한 곳에 저렴

하게 판매하고 있다. 

바슈롬의 관계자는 “중고 콘택

트렌즈는 크기가 너무 작아서 정

기적인 재활용 과정을 통해 처리

할 수 없어서 부득이 대부분은 매

립지나 수로에 그대로 버려진다”

며 “실제로 미국에서만 매년 10톤 

이상의 콘택트렌즈가 폐수로 배

출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

다.  

세계적인 콘택트렌즈 기업인 

Bausch+Lomb이 재활용 프로그

램의 운영에 힘을 쏟고 있다. 

그동안 바슈롬은 지난 2016년 

11월 시작된 ONE by ONE 재활

용 프로그램을 통해 미국에서 중

고 콘택트렌즈와 블리스터 팩 등 

약 211톤 이상을 수집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프로그램에는 콘택

트렌즈 착용자와 안과 전문의 등

을 대상으로 약 14,000곳의 안과 

진료소가 공식 재활용 센터로 등

록되어 있다. 

이로써 콘택트렌즈 착용자는 

사용한 콘택트렌즈와 포장재를 

바슈롬의 특정 재활용 쓰레기통

세계 최고의 안광학기업으로 

인정받은 EssilorLuxottica 그룹

과 China Duty Free 그룹(CDF)

이 파트너십을 맺고, Coach x 

Disney 콜라보레이션의 새로운 

캠페인을 시작했다. 코치 아이웨

어와 디즈니의 100주년을 기념하

기 위한 이번 캠페인은 오는 12

월 말까지 중국 하이난섬의 하이

커우 메이란 국제공항에 입점한 

CDF의 면세점 쇼핑몰에서 선보

이고 있다. 

핑크색 미키마우스 가든 테마

로 디자인된 디지털 기둥이 시선

을 끄는 이 쇼핑몰에선 코치의 베

스트셀러 독점 컬렉션 등을 선보

이고 있다. 

에실로룩소티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지안마르코 몬테사노 이

에실로룩소티카, 디즈니와 콜라보

中 하이커우국제공항 면세점 쇼핑몰서 12월까지 코치 아이웨어 판매

사는 “우리는 CDF의 파트너들

과 함께 오늘날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하고 사랑받는 브랜드의 하

나인 디즈니를 기념하게 되어 자

랑스럽게 생각한다”며 “하이난

을 찾는 여행객들이 코치의 독특

한 디자인과 유쾌한 캠페인 메시

지로 기쁨을 느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비구면렌즈 삽입 전 안경테 모양 비구면렌즈 삽입 후 달라진 안면각과 벌림각

벌어짐

안면각과 다리 벌림각 수정 후 피팅 상태

아이케어 분야의 글로벌 리더인 

Alcon 그룹이 지난 16일에 9월 30

일로 종료된 올해 9개월간의 재무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발표를 통해 알콘의 2023

년도 9개월간 매출은 70억달러(약 

9조 615억원)로 지난해 동기대비 

고정환율 기준으로 약 11% 증가

하는 만족할만한 성과를 거뒀다. 

이처럼 비전케어 분야에서 두 자

릿수의 성장은 근래 알콘이 인수

한 제품과 가격을 포함한 콘택트

렌즈와 안약의 강세에서 기인한 

것으로, 3분기 콘택트렌즈를 포함

하는 비젼케어의 순매출은 10억달

러(약 1조 2,945억원)로 동기대비 

13%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알콘의 데이비드 J.엔디콧 CEO

알콘, 올해 9개월간 매출 순풍탔다

지난해 동기대비 11% 상승… 콘택트 포함하는 비젼케어도 13% 향상

는 “이번 실적은 지속적인 수익

성장에 대한 우리의 목표인 시력 

개선을 위한 선구적인 혁신에 대

한 25,000명이 넘는 알콘 직원들

의 헌신을 반영한 것”이라며 “우

리는 혁신적인 제품을 통해 자신

감 넘치게 한 해를 마무리하고 있

다”고 전했다.

피팅의 한 끗 차이로 
보는 것까지 불편한 고객

 손재환의 
‘안경 피팅의 정석’ (36)

1㎜의 오차도 수정할 수 있는 감각을 갖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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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처음 열린 TOF는 방문

객들의 현지공장 견학과 다양한 

세미나 및 워크숍이 주최돼 업계 

리더들이 안경의 미래에 대한 전

문지식과 비전을 공유했다는 호

평을 받았다. TOF에 참여한 일본 

안경업계의 한 관계자는 “현지 안

경공장을 방문해 제조업체와 직

접 소통해 중국 안경공장을 더 깊

이 알게 되었다”고 만족감을 표시

만㎡(약 12,100평) 규모의 전시공

간에서 600개 이상의 전시업체와 

2,000명 이상의 해외바이어를 포

함 18,000명 이상의 참관객이 방문

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WOF사무국의 관계자는 “원저

우 전시회는 해외바이어 500명에

게 2박의 무료 호텔 숙박권을 제

제1회 중국타이저우국제광학전

(TOF)이 지난 10월 20일부터 22

일까지 중국 타이저우 린하이에

서 성공적으로 개최됐다. 

3만㎡(약 9,075평)의 전시장에

서 펼쳐진 이번 행사에는 한국을 

비롯해 인도, 일본, 홍콩 등 32개 

국가 및 지역을 대표하는 11,300

명의 바이어가 참관해 풍성한 성

과를 기록했다. 

제22회 중국원저우국제광학전

(WOF)이 내년 5월 10일부터 12

일까지 원저우市의 원저우국제컨

벤션센터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중국 최고의 국제광학전 중의 하

나인 WOF의 내년도 행사엔 유

럽, 미국 그리고 중국 전역의 안

경업계 관계자들이 참여 속에 4

1회부터 타이저우광학전 성공 개최

中 원저우국제광학전 내년 5월 개최

32개국서 11,300여 바이어 참관… 현지공장 방문 프로그램 성과

600여 업체 참가 예상… 주최측, 해외바이어에 호텔 숙박권 무료 제공

했다. 

한편 제2회 TOF는 2024년 10월 

18일부터 20일까지 국내외 300개 

이상의 전시업체를 초청해 동일한 

장소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공하고, 특히 사무국은 WOF를 

최초로 방문하는 업체에 1,000위

안(약 18만원)을 지급하는 인센티

브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도쿄의과대학교 대학원 안과

분야의 오노 쿄코 교수 연구팀이 

실명 위험이 있는 ‘강도 근시’ 환

자의 시력 저하 및 시력 장애 리

스크를 높은 정밀도로 예측하

는 인공지능(AI)을 개발했다고 

발표했다. 「일간 겐다이」의 16일

자 보도에 따르면, 이번 연구결과

는 미국의학협회의 안과학회지인 

「JAMA Ophthalmology」에 발

표됐는데, 강도 근시환자 967명을 

대상으로 3년과 5년 후 최상의 교

정시력을 예측하기 위한 모델이 

구축돼 해당 AI가 정확한 예측 

성능을 보인 것으로 확인됐다. 

오노 쿄코 교수는 “강도 근시의 

진찰과 치료기술의 진화는 전 세

강도근시 시력 리스크 예측하는 AI 개발

日 도쿄의과대, 강도근시로 실명 위험 높은 환자 조기 발견과 치료 도움

계 안과전문의의 최대 관심사로서 

이번 AI의 개발로 실명 리스크가 

높은 사람의 조기 발견과 치료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

혔다.

한편 강도 근시는 시력 저하뿐

만 아니라 망막 박리나 녹내장 등

의 합병증을 유발해 실명으로 이

어질 수 있는데, 세계보건기구

(WHO)는 2050년까지 세계 인구

의 절반가량이 근시를 갖게 될 것

이고, 이중 10%는 강도 근시일 것

이란 우려를 밝힌 바 있다. 현재 

근시 인구는 최근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정 브랜드 안약에 대한 리콜을 

발표했는데, 아마존에서 이를 유

통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중단

할 것을 명령한 것이다. 

한편 이 경고장을 접수한 아마

존은 FDA가 언급한 시밀라산 핑

크 아이 릴리프 등 7개 안약을 제

품 카테고리에서 삭제해 현재 아

마존에서 해당 안약은 판매하지 

않고 있다.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지난 

16일 Amazon 그룹의 앤드류 제

시 CEO 앞으로 보낸 서한을 통해 

리콜이 통보된 안과용 약품의 판

매와 관련한 경고를 발령했다. 

FDA는 이 경고장에서 ‘귀사

는 연방의 식품&의약품&화장품

법 제505조에 따라 승인되지 않

은 7가지 안약을 유통 중으로 이

를 눈에 투여하면 사용자에게 해

를 끼칠 위험이 크기에 당장 취급 

중단하고, 우리의 경고장은 법적

조치의 시작단계로서 이를 수신

한 후 15일 이내에 가시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이달 초 

FDA는 안구 감염 등을 이유로 

美 FDA, 아마존에 경고장 발송

리콜 통보한 7개 안약의 유통 중지 명령… 아마존, 카테고리서 즉시 삭제

46세의 퇴역 군인이 세계 최초

로 안구 이식수술을 받았다. 

미국 아칸소州 핫스프링스에 

거주하는 애런 제임스는 지난 

2021년 송전선 작업자로 근무하던 

중 얼굴이 7,200볼트의 고압선에 

감전되는 심각한 부상을 입은 직

후 얼굴 일부분의 이식과 올해 5

월 안구 전체의 이식수술을 받았

다. 수술 이후 검사 결과 망막으

美 남성, 세계 최초 안구 이식

지난 5월 수술 후 회복 중… 집도의, “조금씩 회복할 것으로 기대”

바에 내에 위치한 내년에 완공 예

정인 신사옥과 신공장의 건설에 

충당될 것으로 전망된다. 

JEH의 가네코 마야 CEO는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세계적

인 글로벌 브랜드가 되는 것”이라

며 “세계적인 안경의 산지로 알려

진 사바에지만 지금까지 한 곳도 

상장한 기업이 없다는 것은 큰 문

제로 JEH가 오피니언 리더로서 

산지의 이미지 향상에 공헌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JEH의 상장 첫날은 공개

가격인 1,360엔(약 1만 2천원)을 

밑도는 1,271엔(약 1만 1천원)으로 

시작돼 1,111엔(약 9천 6백원)으로 

거래가 종료됐다. 

일본 사바에市에 본사가 있는 

재팬아이웨어홀딩스社(JEH)가 지

난 16일 도쿄증권거래소의 스탠다

드 시장에 새롭게 상장됐다. 현내

의 안경 관련기업의 상장은 이번이 

최초로 JEH는 가네코안경과 포나

인즈 등 2개의 브랜드를 갖고 있는 

지주회사로서 올해 1월기의 매출

은 107억엔(약 931억원), 영업이익은 

22억엔(약 192억원)에 달한다. 이번 

상장으로 얻은 자금의 일부는 사

日JEH, 사바에 최초로 도쿄증시 상장

가네코안경과 포나인즈의 지주회사로 상장 첫날 1만원대 거래

로의 혈액 흐름이 확인됐지만 아

직 이식된 눈의 시력은 회복되지 

않고 있는 상태다. 

수술을 집도한 뉴욕대랑곤헬스

의 바이데히 데다니야 박사는 “이

번 수술은 지금껏 전례가 없던 사

례로서 첫 번째 단계는 안구를 온

전하게 유지하는 것으로, 그 이후 

조금씩 회복될 것으로 기대한다”

고 전했다. 이번 수술에 참여한 브

루스 겔브 박사는 “초기 희망은 

이식된 눈이 90일 동안 지속되는 

것”이라며 “수술 후 망막과 쌍을 

이뤄 생존 가능한 각막이 유지되

느냐가 이번 수술의 성공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데, 지난 6월에는 독자 개발한 

‘DigiWindow’ 기술을 탑재한 최

초의 일상용 안경과 두께 2㎜ 미

만, 무게 1g 미만의 니어아이 디스

플레이 모듈을 발표해 주목을 받

았다. XT가 개발한 디지윈도우 

증강현실(AR) 안경용 디

스플레이를 개발하는 중국의 

Xianshun 테크놀로지(XT)가 지

난 16일 일본의 시드라운드를 통

해 1,000만위안(약 18억원) 이상

을 조달했다고 발표했다. 

출자사는 중국의 컬러 콘택트

렌즈 브랜드인 moody 및 일본의 

관련산업 투자자로서 해당 자금

은 기술개발과 상용화에 투입될 

전망이다. 

2022년 말에 설립된 XT

는 일반안경에 AR기능을 갖

게 하는 기술에 주력하고 있는

일반안경이 ‘AR글라스’ 변신한다?

中 벤쳐사, 日 시드라운드서 18억원 조달… 조만간 완벽한 AR글라스 출시 자신

기술은 렌즈의 투명도나 빛의 전

도에 의존하지 않고 빛의 이용률

을 높여 전력 소비를 억제해 영상

의 시청이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XT의 지아지에양 CEO는 “자

사는 지난날 미국 실리콘밸리에

서 첫 AR콘택트렌즈 개발에 참여

했던 경험을 살려 곧 완벽한 AR

글라스를 선보일 예정”이라며 “디

지윈도우 기술과 디스플레이 솔

루션에 기반한 새로운 스마트 디

바이스의 형태를 모색해 내년 4월

엔 클라우드 펀딩을 시도할 계획”

이라고 전했다.

지난 6월 15일 개막한 2023 원저우국제광학전
의 전시장 내부모습. 

‘재팬아이웨어홀딩스, 도쿄 증시 스탠다드에 상장’
이라 표기된 일본 후쿠이방송(FBC)의 방송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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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모비전케어사업부(대표 신

승종)에서 실내 작업의 능률을 

향상시키는 고기능의 안경렌즈 

SO-Repose의 업그레이드 버전을 

출시해 주목을 받고 있다. 

소모 SO-리포즈는 6,400개 이

상의 안구 회선각을 기준으로 가

입도 설계를 반영했고, 중•근거리 

영역에서 조절 이용률을 낮추는 

가입도 재분배 기술로 수험생과 

직장인들의 작업능률을 향상시켜

주는 솔루션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SO-리포즈는 자외선뿐

만 아니라 LED 광원에서 방출되

는 블루라이트를 선택 차단하는 

UVR+옵션과 DB Super AR코팅

을 적용해 눈 보호에 최고의 솔루

션으로 평가받고 있다. 또한 SO-

‘소모 SO-리포즈’… 학습•작업 ‘쑥쑥’

중•근거리서 조절 이용률 낮춘 가입도 재분배 기술로 실내작업율 향상

토카이렌즈㈜(대표 김형진)에

서 출시한 차세대 내면비구면 안

경렌즈 HR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안경사는 물론 소비자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는 차세대 내면비

구면 렌즈 HR이 2024년 새해에는 

‘차세대 양면비구면 렌즈 HR-W’

로 업그레이드되어 출시될 예정이

어서 더 큰 주목을 받고 있다. 

토카이의 관계자는 “차세대 비

차세대 양면비구면 ’HR–W’ 곧 출시

토카이, 중심와 고려한 시축 설계로 선명도 최상… 두께까지 고객이 선택

구면 HR렌즈 시리즈는 망막 중심

을 통과하는 기존 렌즈의 광축 설

계와 달리 망막에서 가장 시력이 

높은 중심와를 고려한 시축 설계

로 더욱 높은 선명도를 제공한다”

며 “특히 HR-W는 소비자의 요구

에 따라 두께와 선명도 등 3가지

의 타입으로 선택할 수 있고, 커

브도 고객이 지정할 수 있는 업그

레이드된 프리미엄 렌즈”라고 설

명했다. 이어 그는 “HR렌즈 시리

‘오투오투 M 그랩수’, 아이유와 케미

아이유와 캠페인 펼치며 주문 활발… 그랩수 기술로 착용감 최상

리포즈는 조절력에는 문제가 없

지만 디지털 기기 의존도가 높은 

15~39세 연령층 소비자들에게 강

력 추천할 수 있는 제품으로, 특

히 하루 평균 공부량이 많은 청

소년들에게 시력적으로 큰 도움

을 줄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소모의 관계자는 “조절력에 문

제가 없는 학생이나 사회 초년생

들도 일상생활에서 중근거리 작

업량이 많으면 집중력 저하로 학

습과 작업 능률이 저하되는 안정

피로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실내

작업에서 SO-리포즈 렌즈의 선

택은 필수”라고 강조했다.
� 문의 1544-6632

즈는 안경렌즈의 표준을 바꿀 수 

있는 초기능의 렌즈로 단초점렌

즈 시장을 새롭게 선도할 솔루션

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문의 02)337-8666

김민영 원장, 서울시 안전상 수상

지난 5월 안경원 밖에서 쓰러진 노인을 발견하고 119에 신

고함은 물론 병원비까지 건네면서 위급상황을 벗어나게 했

던 서울 서대문구 종근당안경원의 김민영 원장이 지난 23

일 ‘제9회 서울특별시 안전상’의 수상자 7명 중 하나로 선

정돼 상장을 받았다. 이날 서울시는 안전전문가 등 11명으

로 구성된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수상자를 선정했

다고 밝혔다. � 문의 02)365-1975

란 뷰티 인플루언서는 자신의 블

로거에 ‘눈이 굉장히 예민해 평소 

콘택트렌즈 착용을 꺼렸는데 오

투오투 M 그랩수는 정말 너무 편

해 깜짝 놀랐다. 무엇보다 국내품

인 클라렌은 수입품보다 퀄리티

가 좋을 정도로 착용감이 훌륭해 

만족스럽다’는 호평을 남기기도 

했다.

한편 최근 인터로조의 주가

는 지난 21일 한국거래소에서 전

일 대비 1,600원(5.41%) 오른 3만 

1,200원에 거래되는 등 연일 강세

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최근 국내

외 콘택트렌즈 시장에서 한국산 

제품의 판매 비중이 높아진 때문

으로 해석되고 있다.
� 문의 02)709-6677

시상식의 오세훈 서울시장
(사진 좌측)과 김민영 원장. 

㈜인터로조(대표 노시철)에서 

최근 선보인 ‘오투오투 M 그랩수’

가 20~30대 젊은 여성층을 중심

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모으고 있

어 주목된다. 

클라렌의 새로운 뮤즈인 가수

이자 배우인 아이유 씨와 캠페인

을 통해 ‘아이유 렌즈’로 인지도를 

높이면서 기능에서도 인터로조만

의 그랩수(Grab Soo) 기술을 적

용한 친수성 실리콘하이드로겔 

재질로 눈물을 보호해 장시간 편

안하게 착용하기 때문인 것. 특히 

오투오투 M 그랩수는 Dk/t 119의 

산소전달율로 촉촉하고 편안한 

착용감을 유지해 출시 이후 큰 인

기를 얻고 있다. 

이를 뒷받침하듯 ‘뷰스타***’이



1644-2806



크 안경원으로 발전할 것으로 기

대를 모으고 있다. 

으뜸50 체인본부의 관계자는 

“장기불황에 빠진 안경계이지만 

자사에 대한 안경사들의 관심은 

계속 상승하고 있다”며 

“자사는 이에 만족하지 

않고 앞으로도 가맹점

이 만족할 수 있는 다

양한 정책을 기획•발전

시킴으로써 매출 활성

화에 기여토록 노력하

겠다”는 다짐을 전했다.  

� 문의 1522-1584

이 우수한 장점을 지니고 있다. 영

풍사당점의 한 관계자는 “체인 본

사의 심도 있는 관리와 매장운영 

그리고 협력사 제품 사용 시 제공

되는 차별화된 혜택이 맘에 들었

다”고 전했다.  � 문의 010-8127-9938

㈜안경존중(대표 김광영)이 11

월에 제6호점과 7호점을 연속으로 

오픈시키며 왕성한 가맹률을 보이

고 있다. 안경존중의 6호점인 서울 

노원점은 서울지하철4호선 노원

역의 초역세권으로 지역의 상징인 

노원 로데오거리의 엄청난 유동

인구를 자랑하는 곳에 자리 잡아 

향후 고매출을 기대케 하고 있다. 

또한 7호점인 서울 영풍사당점

은 지하철 2, 4호선이 환승하는 

요충지에 영풍문고에 위치해 완벽

한 입지 조건과 함께 고객 접근성

안경존중, 6•7호점 연속 개원

서울 노원점•영풍사당점 릴레이 개원… 신뢰와 소통으로 새바람

이번 팝업스토어에선 라운즈가 ㈜라운즈(대표 김명섭•김세민)

에서 교보문고 강남점에 팝업스

토어를 오픈했다. 지난 15일부터 

30일까지 계속된 라운즈의 팝업

스토어는 ‘세상에 없던 안경 쇼핑’

이란 구매 경험을 더 많은 소비자

에게 제공하기 위해 설치한 스토

어로 오픈한지 일주일 만에 7천

명 이상이 방문하는 등 큰 주목을 

받았다. 

라운즈, 강남서 팝업스토어 운영

라운즈 미러 통한 현장체험 행사 열고 첨단 서비스 7천 소비자에 소개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를 ‘라운즈 

미러’를 통해 경험할 수 있는데, 

가상 피팅 서비스와 실시간 안경

정보 제공 등이 가능하다. 

회사의 관계자는 “자사는 안경

을 선택하고 구매하는 경험 자체

가 즐길 수 있는 쇼핑임을 보여주

기 위해 팝업스토어를 설치했다”

며 “현장에서 많은 소비자들이 

온라인에서 오프라인으로 이어

지는 라운즈만의 차별화된 서비

스를 직접 경험하는 시간을 가졌

다”고 전했다.
� 문의 070-8850-8319 

겸 아나운서 장성규 씨에게 협찬

돼 시청자들의 시선을 모으고 있

다. SBS TV 예능프로그램 ‘꼬리

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의 메

인 MC인 장성규 씨는 최근 방송

에서 플라스타 PS405 Col.2 컬렉

션을 착용하고 출연했다. 

그는 평소에도 PS405 컬렉션을 

즐겨 착용해 이미 팬들에게 ‘장성

규의 애장템’으로 널리 알려져 있

성과 강도가 뛰어나면서 편안한 

착용감과 생활 부식에 강한 소재

이며, TR 소재의 템플 안쪽에 양

각으로 디자인되어 단단한 내구성

과 탄성이 뛰어나면서 가벼운 무

게로 최적의 착용감을 실현했다. 

회사의 관계자는 “일본의 유명 

브랜드 마사키안경 스타일의 아시

안핏으로 디자인된 신상 P-2953

은 특히 오버사이즈 디자인으로 

넓은 시야각과 함께 148㎜의 전

면 길이로 두상이 큰 사람도 편안

한 착용할 수 있다”며 “이중사출 

㈜휴브아이웨어(대표 황윤기)

의 PLASTA 아이웨어가 방송인 

㈜팬텀옵티칼(대표 장용찬)의 

플럼이 최근 아시안핏의 스테인리

스 스틸과 TR이 조화된 콤비테를 

출시했다. 스테인리스 스틸의 프

런트와 TR의 템플로 결합된 신모

델 P-2953은 0.8T 스테인리스로판

을 뒷면의 홈선을 용접해 초경량

으로 제작됐고, P-2954는 1.4T 스

테인레스로판을 0.01㎜ 오차 이내

로 CNC 가공하여 제품의 완성도

를 높인 것이 특징이다. 

특히 이번 신상에서 팬텀이 채

택한 스테인리스 스틸 소재는 탄

꼬꼬무 장성규는 ‘플라스타’ 왕팬

‘플럼’의 초겨울 개성 안경 톡!

휴브, 활동량 왕성한 장성규 씨 협찬… 버건디 컬러에 고객들 호평

팬텀, 스테인리스 스틸&TR 콤비테 출시… 착용감과 디자인 ‘굿’

는데, 이날 방송에서는 버건디 컬

러의 PS405를 착용해 겨울의 니

트 재질이나 색감과 어우러져 한

껏 따뜻한 느낌을 보여줬다는 호

평을 받았다. 

회사의 관계자는 “PS405 컬렉

션은 깔끔한 라인에 템플 부분의 

디자인이 포인트”라며 “2019년 프

리랜서로 전향한 장성규 씨는 현

재 다양한 방송과 콘텐츠를 섭렵

하는 많은 활동으로 팬들에게 플

라스타를 널리 알리고 있다”고 

전했다. 
� 문의 053)383-0402

팁은 안쪽에 포인트 컬러를 넣어 

디자인됐고, 팁 바깥쪽 끝부분도 

같은 컬러의 P이니셜로 포인트를 

부여했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그는 “팁의 길이는 약 90㎜로 기

존의 일반적인 팁의 길이보다 길

게 제작돼 흘러내림과 알레르기

를 방지한다”고 덧붙였다.
� 문의 053)354-1945

TEL : 02.313.5585
Mail : opticweekly@naver.com 00000000A26 2023년 11월 30일 목요일 333호
TEL : 02.313.5585
Mail : opticweekly@naver.com News

를 위한 다양한 교육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그는 “온라

인 지원 후에는 메일(kang6623@

davich.com)로 접수한 파일을 한 

번 더 보내줄 것”을 당부했다.
� 문의 070-7428-6637~8

㈜다비치안경이 ‘실무형 전문가 

양성 공채 신입생 모집’에 나섰다. 

오는 12월 31일까지 모집하는 

부분은 사관 18기, 공채 30~31기

를 공개 모집하는 것으로 대상은 

안경광학과 졸업 예정자에 면접은 

내년 1월 8~9일 실시될 예정이고, 

접수는 다비치 홈페이지에서 ‘다

비치-상시지원’을 통해 가능하다. 

다비치의 관계자는 “다비치만

의 특화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이번 공개 모집에 선발되어 이수

한 사관생도의 연봉은 최대 4,000

만원, 공채생은 2,900만원에 맞춤

형 복지제도가 적용되며, 사관/공

채 교육기간 중에는 숙식 제공과 

수당이 지급된다”며 “선발된 신입

생들은 ‘고객 사안별 응대 매뉴얼 

제공’ ‘다비치의 전문성으로 노안 

안경시장 확대’ 등 전문 역량 강화

다비치 사관생 18기•공채 30~31기 모집

오는 12월 31일 접수 마감… 교육 이수 사관생도 연봉 4000만원 지급

급 면적으로 향후 지역의 랜드마㈜으뜸50안경(대표 정영길)의 

신규 가맹점인 서울 신

도림점이 지난 17일 화

려한 오픈 이벤트와 함

께 본격 개원했다. 

서울 구로구 경인로에 

위치한 신도림점은 주변

에 대규모 아파트단지가 

밀집한 최적의 입지조건

에 93㎡(약 28평)의 중형

으뜸50 ‘신도림점’ 화끈 개원 

대규모 아파트단지 A급 상권 입점… 가맹점 매출 기상도 ‘쾌청’

아이세이버, ‘청암대 잡페어’ 참가

우수 인재 영입 위해 해마다 설명회 진행… 가맹점 안경사 구인 원활

서 우수한 인재를 선발•육성함으

로써 일선 가맹점의 구인난 해소

를 통한 안정적인 매장 운영을 이

루어왔다”며 “특히 자사는 선발된 

우수 인재들을 본부의 집중교육

을 통해 초고급 아이케어 전문가

로 양성하고 있다”고 전했다.
� 문의 010-6355-3143

㈜아이세이버(대표 

심재후)가 지난 9일 

순천 청암대학교 안

경광학과에서 개최된 

‘2024년 잡페어’에 참

가해 취업 준비생들

에게 회사 설명회를 

가졌다. 

이날 행사에서 아이세이버는 

회사의 시스템과 역량 있는 신입 

안경사를 모집해 전문가로 거듭 

성장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

다고 소개함으로써 참가 학생들

에게 높은 인지도를 얻었다. 아이

세이버의 관계자는 “자사는 청암

대에서 매년 주최하는 잡페어에

안경존중, 서울 영풍사당점 

플럼 신제품 P-2954(상단)와 P-2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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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로서 특히 학생들이 안보건 전

문인으로서 자부심을 갖는 소중

한 기회가 되었을 것”이란 뜻을 

밝혔다.

한편 이번 박람회엔 바슈롬코

리아•쿠퍼비전코리아•한국알콘•

한국존슨앤드존슨비젼•글라스

바바안경•다비치안경•룩옵티컬•

스타비젼과 안과병원(강남푸른안

과•공안과•새얀안과) 등 총 19개 

업체의 관계자 24명이 참가했다. 
� 문의 031)880-5389

여주대학교 안경광학과(학과장 

정미아)에서 지난 15일 학과의 이

미지 제고 및 취업률 향상을 위한 

‘제8회 역량기반 우수 산학협력업

체 초청 취업박람회’를 대학본부 

3층과 창의관에서 개최했다. 이

번 프로그램은 3학년 재학생들에

게 우수 산학협력업체 소개와 회

사가 원하는 인재상을 제시하는 

산업체 발표와 함께 취업 관련 모

의면접과 컨설팅이 진행돼 취업을 

앞둔 재학생들의 진로 결정에 도

움을 제공했다. 

학과장인 정미아 교수는 “2016

년부터 해마다 진행되고 있는 우

리 학과의 취업박람회는 재학생

들의 취업 역량을 강화시키는 행

여주대 안광과, 취업박람회 개최

우수 협력업체 19개사 참여… 회사 소개 및 취업 역량 강화 행사 가져

경 가꾸기에 힘을 쏟았다. 

특히 안경과 교수와 학생 등 약 

35명 이상이 참여한 이번 클린운

동에서 박상렬 학과장은 “클린 시

티 운동은 후손들에게 맑고 깨끗

한 환경을 물려주기 위한 행사로

서 오늘 참가한 학생들은 앞으로 

주변 환경을 더욱 사랑하는 마음

을 품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교육부가 주관하는 클린

시티 운동은 한국연구재단과 성

운대 혁신지원사업단 등의 주최로 

올해까지 18년째 계속되고 있다. 
� 문의 054)330-8776

성운대학교 안경광학과(학과장 

박상렬)가 지난달 18일 영천시 신

녕면 치산계곡 일대에서 펼쳐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클린시티 

운동’에 참여했다. 지역주민과 성

운대 재학생 등 200여명이 함께한 

클린시티 운동에서 성운대 학생

들은 주변지역의 쓰레기 청소와 

등산로를 정비하는 등 깨끗한 환

성운대 안광과, 클린시티 운동

교육부 주관 행사에 교수와 재학생 35명 참가… 주변 등산로 청소

COVD Korea국제지부(한국시

기능훈련교육협회, 이사장 신효

순)가 지난 10월 11일부터 15일까

지 닷새간 부산 그린나래호텔에

서 기념식과 총회, 세미나 등을 연

이어 갖는 연미팅을 개최했다.

이날 신효순 이사장은 기념사

를 통해 “시기능훈련은 국제적으

로 안경사가 실시하는 고도의 전

문화된 안경사 고유의 업무”라며 

“그동안 여러 형태의 시기능 이상

으로 고통 받는 대상자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앞장선 COVD

국제지부 회원과 시기능훈련의 대

중 인식을 넓히는데 크게 협조하

신 관계자분들께 감사를 드린다”

는 뜻을 밝혔다. 

이번 연미팅에선 다양한 교육

COVD국제지부, 23년도 연미팅 성황

기념식과 세미나 5일간 진행… 안경사의 시기능훈련 중요성 강조

이 진행됐는데, COVD의 회장을 

역임한 로버트 세넛 박사와 린다 

세넛 박사는 ‘약시와 사시 처치의 

새로운 방법’ ‘시지각과 학습’ ‘SVI 

시각정보처리’ 등을 주제로 특강

을 전개해 참석한 회원들의 큰 주

목을 받았다. 

한편 국제 수준의 시기능훈련 

및 시지각훈련 전문가를 양성하고 

있는 COVD국제지부는 국내 유일

의 시지각 교육전문가 자격검정기

관으로 회원을 공개 모집하고 있

다.  � 문의 070-8274-3280 

나 우리 회는 앞으로도 꾸준하게 

보건의료인으로서 수원시와 의료

봉사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제안 및 건의사항 등을 수렴하는 

내용으로 전개됐다. 

이날 최병갑 회장은 “시•군안경

사회의 정담회는 경기도 회장으

로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행

사”라며 “지부의 모세혈관과 같은 

서 화이트가운을 입고 향후 전문 

안경사가 될 것을 다짐하는 선서

식이 진행되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한 학생은 

수원시안경사회(회장 김대현)

가 지난 9일부터 13일까지 캄보디

아 시엠립주에 위치한 수원마을

에서 국제보건의료봉사를 전개했

다. 수원시안경사회를 비롯한 수

원시의사회•수원시한의사회•수

원시치과의사회•수원시약사회, 

아주대학교병원•동수원병원 등

으로 구성된 수원시보건의료봉

사단은 현지의 주민을 대상으로 

다양한 보건의료진료와 위생교육 

등이 진행됐다.

이번 의료봉사에서 김대현 회

장은 “코로나19의 팬데믹으로 해

외봉사활동이 3년간 중단되었으

경기도안경사회(회장 최병갑)

에서 지난 21일부터 23일까지 

‘2023년도 시•군안경사회 정담

회’를 개최했다. 이 행사는 매년 

11월경에 진행되는 정담회로 기

초지역 우수사례의 발굴과 정책

수성대학교 안경광학과(학과장 

정지원)의 ‘2023학년도 학습성과 

발표회 및 예비안경사 선서식’이 

지난 16일 젬마관 7층에서 개최되

었다. 

내년 2월에 졸업하는 총 40명

의 재학생이 참석한 이날 행사에

서는 학생들이 안광과에 입학한 

후 그동안 갈고 닦은 다양한 학

문적 성과 발표와 예비안경사로

수원안경사회, 캄보디아 의료봉사

경기안경사회, 시•군안경사회와 정담회

‘나는 안보건 전문가다’ 힘찬 함성

시엠립주의 수원마을서 보건의료 전개… 최우수 사례에 선정

소속 지역 안경사회 제안과 건의 정책 반영… 수원안경사회 최우수회 선정

수성대 안광과, 학습 성과 발표회 및 예비 안경사 선서식 개최

한편 올해로 19년째 펼치고 있

는 이 사업은 국무총리실에서 선

정한 기초자치단체가 추진한 공

적개발원조(ODA) 최우수 사례로

서 차진우 수석부회장, 이선로 부

회장, 이성용 재무이사, 윤상운 국

제교류단장 등 수원시안경사회 임

원들이 참여했다. � 문의 031)257-9096

역할을 하는 지역 안경사회의 활

성화는 매우 중요한 회무로서 앞

으로도 모든 소속 안경사회가 고

루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를 진행한 윤일영 행

정윤리부회장은 “이번 정담회를 

준비하면서 지난해보다 한층 강

화된 회무 역량을 확인할 수 있었

고, 특히 지역 회장님들께서 소속 

행정기관과의 연대에 자신감을 가

진 것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한편 올해 회무 최우수 지역은 

수원시안경사회, 그리고 우수 지

역에는 고양시안경사회•용인시안

경사회•오산시안경사회•안성시안

경사회가 각각 선정되었다.
� 문의 031)411-8118

“오늘 선서식은 안경시장을 선도

하는 새내기 안경사로서 올바른 

기준을 세우는 소중한 시간이 됐

다”며 “오늘 힘차게 외친 ‘나는 안

보건 전문가’라는 각오가 현업에 

근무할 때도 잊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다짐을 밝혔다. 

학과장인 정지원 교수는 “내년 

초에 사회에 진출하는 졸업생들

의 앞날이 언제나 빛나고 훌륭한 

여정이 되길 바라며, 우리 교수진

은 언제나 학생들의 성공을 응원

할 것”이라고 전했다. 

� 문의 053)749-7265

각종 매체에 보도된 안경 종합뉴스

▶완주군, 삼례읍 어르신 100명 안경 지원(새전북신문/ 11월 17일)

▶한 번 나빠지면 회복 어려운 ‘눈’… 연령별 관리법은?(조세일보/ 11월 19일)

▶자칫 실명 부를 수 있는 근시, 햇빛이 ‘약’이다 (시사저널/ 11월 20일)

▶프로야구 SSG, 저소득층 아동 125명에게 시력 검정•안경 지원(연합뉴스/ 11월 21일)

▶노안 백내장 때문에 시력저하? 황반변성 때문일 수 있어(미디어파인/ 11월 21일)

▶‘3대 실명 질환’ 녹내장, 겨울철 더 주의해야(메디컬투데이/ 11월 21일)

▶“눈 마사지기로 눈피로 푼다?”… 잘못된 기능 안압 올려 더 위험(코메디닷컴/ 11월 22일)



바슈롬코리아 ‖ 문의 070-7167-9922/ 9927

매력 넘치는 ‘레이셀’의 3가지 컬러는?듀플러스 유브이맥스, 킬러 타이틀 등극

데코비젼 ‖ 문의 02)335-7077

지난 4월 런칭한 ‘니덱 1.74 양면

비구면 청광 듀플러스 유브이맥스’

는 얇은 두께와 가벼운 무게는 물

론 왜곡이 적고 광학적 특성이 우

수한 안경렌즈로 높은 주목을 받

고 있다. 기존 렌즈 대비 얇은 두께

와 가벼운 무게로 편안한 착용감을 

제공하는 ‘니덱 1.74 양면비구면 청

광 듀플러스 유브이맥스’는 안경원

의 효자 렌즈로 주목을 받고 있다. 

지난 5월 런칭한 레이셀의 오로

라 블랙, 프리덤 허니, 메리 모카 

등 신제품 3종은 레이스에서 영감

을 받아 디자인된 섬세한 패턴의 

컬러렌즈로 새로운 패턴과 컬러 믹

스가 돋보이는 콘택트렌즈다. 이번 

신제품은 특히 안전한 컬러 처리와 

55%의 높은 함수율로 촉촉하면서 

편안한 착용감을 제공하며, 무도

수부터 -10.00D까지 구성 출시되어 

선택 폭이 매우 넓다. 

contact lenseyeglass lens

눈 보호에 최적인 렌즈 ‘마스터 1.60 PC렌즈’

아이옵티칼 ‖ 문의 02)812-9090

eyeglass lens

절대 깨지지 않음으로써 눈 보

호에 최적의 안경렌즈인 마스터 

1.60 PC렌즈는 일명 방탄렌즈로 

불리는 렌즈이다. 특히 고도수에

도 얇은 굴절율의 1.60 렌즈라는 

점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마스

터 1.60 PC렌즈는 한 조라도 주문

이 가능하며, 렌즈 가공도 직접 처

리해 공급함으로써 안경원의 가공 

부담도 일체 없다. 

인터로조 ‖ 문의 02)709-6677

아이유가 선택한 ‘클라렌 오투오투 M 그랩수’

Clalen의 새로운 뮤즈로 아이유

와 함께 한 인터로조의 신제품 ‘클

라렌 오투오투 M 그랩수’는 45%의 

높은 함수율과 클라렌만의 특별한 

그랩수 기술을 통해 친수성을 향

상시켜 더욱 편안한 착용감을 경

험할 수 있다. UVA 90.5%, UVB 

99% 이상 차단할 수 있는 Class1 

UV 차단 기능으로 야외활동 중에

도 눈을 보호한다. 

contact le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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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텀, 겨울 고객에게 어떤 컬렉션을 추천할까…
팬텀옵티칼 ‖ 문의 053)354-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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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그룹 나인뮤지스 출신의 가

수 겸 배우 경리가 신사 그루브스

토어에서 찍은 상큰한 사진을 선

보였다. 

지난 13일 경리는 자신의 SNS

에 ‘안경갱~ 겨울 그로브 만나구 

왔슴당’이란 멘트와 함께 여러 장

의 사진을 게재했다. 사진 속에서 

경리는 크리스마스 소품으로 장

식된 공간에서 노멀한 뿔테를 쓰

고 한껏 미소를 짓고 있어 팬들의 

마음을 설레게 했다.

TEL : 02.313.5585
Mail : opticweekl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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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DOKU 기초 공략
스도쿠는 18세기 스위스의 수학자 레온하르트 오일러
가 만든 Magic Square라는 게임에서 유래된 논리 퍼즐
이다. 세계적으로 인기 있는 숫자 퍼즐에 도전해보자.

▶ 스도쿠 게임 규칙

     1. 모든 세로줄에는 1~9까지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간다.

     2. 모든 가로줄에는 1~9까지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간다.

     3. 가로 세로 3×3칸의 모든 블록에도 1~9까지의 숫자가 하나씩 들어간다.

Quiz

배우 이세영이 모처럼의 뿔테 

샷을 선보였다. 지난 20일 이세영

은 자신의 SNS 공간에 일상의 한 

순간을 담은 안경 셀피를 공개했

는데, 사진 속에서 그는 뿔테를 착

용한 채 검은색 비니를 쓰고 무표

정한 얼굴로 도도한 매력을 뽐냈

다. 오버사이즈의 라운드스퀘어 

림을 가진 뿔테가 이세영의 큐트

한 매력을 한층 더 부각시켜 시선

을 집중시켰다.

X-마스 공간 찾은 ‘경리’
뿔테 착용하고 함박 미소… 크리스마스 소품과 최적 조화

연습실 찾은 소녀시대 태연
안경으로 너드미 한껏 발산

활짝 웃어 더 예쁜 이혜성
굴욕 없는 미모 팬들 감탄 

아나운서 이혜성이 안경을 

착용하고 활짝 웃고 있는 안경 

셀피를 공개해 눈길을 받고 있

다. 지난 21일 이혜성은 자신의 

채널을 통해 ‘안경 있고 없고’

라는 멘트와 함께 근황을 담

은 인증 사진을 여러 장 게재

했다. 공개된 사진 속에서 이

혜성은 실내에서 안경을 착용

한 채 화보를 촬영 중이었는

데, 보정 전인 사진임에도 굴

욕이 없는 미모가 보는 이들의 

감탄을 사고 있다.

즐거운 휴가 알린 ‘서현’
선글라스로 피서룩 완성

니트에 뿔테 착용 이세영
겨울 뿔테 연출법 대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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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그룹 소녀시대의 멤버 서

현이 즐거운 휴가지에서의 순

간을 팬들과 공유했다. 서현은 

지난 21일 자신의 인스타그램

에 야자수 이모티콘과 함께 공

개한 사진에서 바다를 배경으

로 튜브톱과 개성 있는 선글라

스를 착용한 채 휴가 피서룩

을 선보였다. 이를 본 팬들은 

‘소녀시대 막냉이, 너무 예뻐

요’ ‘휴가 어디로 가신 거예요?’ 

‘선글라스와 피서룩이 멋져요’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가수 태연이 연습실에서의 

근황을 공개했다. 지난 19일 태

연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이

모티콘과 함께 여러 장의 사진

을 게재했다. 공개된 사진에서 

태연은 연브라운 색상의 니트

에 오버사이즈의 뿔테를 착용

한 채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으

며 색다른 너드미를 발산하고 

있다. 이를 접한 팬들은 ‘대학 

신입생 같은 상큼함, 어쩔거야’ 

‘언니, 데뷔 때의 모습 그대로

인 듯’ 등의 반응을 남겼다. 

노란 가발 & 붉은 선글라스 매칭

배우 오윤아가 노란색 가발과 트렌치코트를 착용한 이색적

인 셀피를 공개했다. 

오윤아는 지난 15일 ‘별걸 다 한다 진짜’라는 멘트와 함께 

공개한 사진에서 트렌치코트와 짙은 붉은색 림의 선글라

스를 착용하고, 샛노란 가발을 쓴 채 45도 각도로 고개를 

숙이고 지긋한 미소를 보내고 있다.

‘디바에겐 최고의 선글라스를~’
‘무인도의 디바’에 출연하는 배강희, 플럼 틴트 선글라스 상큼 착용

근래 tvN과 넷플리스를 통해 공개되고 있는 드라마 ‘무인도의 디바’에서 

은모래 역으로 열연 중인 배우 배강희가 플럼 P-6038 C4 컬렉션을 착용해 

팬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지난 11일 방영된 제5화에서 극중 K-POP 최고의 디바인 은모래는 공항입

국 패션으로 멋진 선글라스를 착용한 모습을 선보였는데, 플럼의 이 선글라

스는 아세테이트 소재로 제작된 틴트 선글라스로 블랙 컬러의 프레임과 브

라운으로 그라데이션된 렌즈 컬러가 힙하고 감각적인 패션을 완성하고 있다. 

플럼의 틴트 선글라스는 풍부한 컬러감과 광택감이 고급스럽고, 스타일링 

포인트용으로 제격이어서 일상생활에서도 부담스럽지 않게 착용할 수 있어 

수많은 셀럽들의 높은 사랑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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